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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一훌훌 훌 項

가 .8 빼 1990. 1 .29 어) 10:00 "- 12:19 

나.째 所:板門店 北때地城 「統-랩」 

다.톨方 代흉흩 

。

T 리 ílU 北 빠l 

〈首席代表〉 〈뼈 흉 >

랬 ，뿐‘ 휘I 김 형 진 

( 大 .. 올림픽훌홉슐 副훌員長 ) ( 조선옳림픽위왼회 부위 원장 ) 

〈代 表 〉 〈代 表 〉

훌 훌 來 장 용 

(大빼올림픽委員흩 常任훌員) ( 조선올림픽위원회 서 기 장) 

任 台 ;흩 김 세 진 

(大빼올림픽委홉會 委 貝) ( 조선융림픽위원회 위 원) 

I 훌 훌 혀 빼 뭘 

( 大웰올림팩쫓a會 청퉁 홉) ( 조선옳림픽위원회 위 훤) 

，~ 휴 • 길 상 부 
f 

(大빼융립팩흩員홈 챙퉁 멀) (조선올림획위원회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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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會 훌훌 훌훌 

<톨方代흉 A빼 뭘 A끽I~훌 >

홉 ( 께갖 많‘뼈 ) : 안녕 하십니 까 ? 

北 (김형진 ) :예 , 안녕하셨습니까? 

( 홉니者블 寫따밟影 ) 

南 ( ~잃와’‘홉 ) : 자 , 앉융시다. 

北( 김형진 ) :어 떻게 다능- 건강하셨습니 까 ? 

南 ( ~잃맘、植 ) : 術正올 저회는 한 시훌 놀았습니다. 

~t (김형진 ) : 예. 어자I , 그저께가 바로 음력설 이 죠 ? 

南 ( ~잃，낸‘홉 ) : 예 • 

北( 김형진 ) : 음력섣 어 떻게 지내셨습니까? 

南( 銀忠홉) : 저는 워 스키장에 가서 조용한 時間올 보냈습니 , • 

北( 김형진 ) :예. 

南( 張많‘뼈 ) : 스키 타다가 잘옷 돼 가지고 다리 다치띤 엠讓에 못 나용 

}봐요 . 

~t ( 김 형진 ) : 걱정올 하셨구만요. 

홉 ( 銀忠뼈 ) : 아 , 그럽 요. 首庸代表가 스키 타다가 또 다리 부러져 가지J.!.. 

서 會讓에 융席 옷하게 되면 안돼죠. 

~t ( 김형진 ) : 본래 그 예로부터 음력 셀에는 우리 人훌들이 셜올 맞으면서 

집 안확올 깨 끗이 청소하고 이 렇게 맞이하는 것도 하나의 톨쩔입 죠 ? 

뼈 ( 꿇 ，뿔‘홉 ) : 그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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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김형 진 ) : 그래 우리도 이제 셜올 쳤는데 지난해 깨끗치 못한 것들올 

다 털어버리고 4훌훌* 올 잘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도 없지 않습니 

다. 

南(짧앞、홉) :아， 그래요. 

~t (김형 진 ) : 그래서 나는 이번에， 首席代表 先生은 스키장에 가셨다는데， 

나는 이번에 설 한때 틀 大同江하고 普遭江 얼음판에서 。}이 들하고 좀 지 

냈 습니다. 

나가 보니까 왼래 이 설때는 흩훌라고 더 좋아하는 건 아이들이 아 

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얼음판에 나가보니까 얼음지치기도 하고 또 쩔 

매도 타고 팽이도 치고 연도 띄우고 아주 굉장했슐니다. 

南 ( 張忠뼈 ) : 그런데 강물이 그렇게 어나요? 

~t ( 김 형진) :예， 업니다. 스케이트도 타고 썰 매 도 타고 팽이도 치고 그래 

서 상당히 인상척인 것은 아이들이 음력설 마다 하는 연띄우기 ， 그래서 

정딸 수없이 많은 헤아릴 수 없는 연들이 하늘올 훨훨 날 고 있었 는데 

그 여 들올 하나하나 보니까 어떻게 신통하게도 「統一」이라는 글자옳 

다 썼 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은 그게 「 統- 연띄우기」다 이렇게 名椰올 하고 

배우는데， 그것 을 볼 때 정 말 많은 생각올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 

면 천진 난만한 애 들까지 저렇게 統-올 갈망하고 있구나 하는 것올 생 

각할 때 정말 가슴이 뭉클한 것율 느낄 수 있었슐니다. 

뼈(張뿐‘홈 ) :이 거 

한 所뿔올 提供해 

~t ( 김 형 진 ) : 예 • 

훌훌 잘 해서 單一팀 만들어지며는 아이들한태 그러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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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 훨뿐‘홉) : 그래서 이 지금 씨 름이요 「民혐씨릅 」이라고 해서요 . 근래에 

씨릅이 상당히 아주 人쩔.가 좋습 니다. 

거기보니까 저번에 「統一天下빠士 씨륨大슐」라고요. 이 렇게 해서 36 

랩을 겨웠습니다만 그 「 아나운서 」얘기 가 北剛에서도 씨릅훌手들이 나 

와서 한번 南~t間에 觀善씨 룹觀技라도 한번 가져 봤으면 하는데 요. 

~t (김 형진 ) : 아 ， 옳지요 . 그런 걸 빨리 하자니 까 우리 이 렇게 마주 앉아 

서 唯一팀올 , 하나의 팀 올 만들자는 건데 맞습니 다. 이거 그런거룹 빨리 

하자연 우리가 오랜 빼間 이 렇게 말만 하지 말고 實質的으로 이 렇게 

츄으떤 그런 멈}顧가 스스로가 g然的으로 4￥決될 것 아닙니까? 

래서 나도 그렇숍니다. 얼옴판에 나가서 아이 들하고 좀 미끄럽질 하 

연서 한참 장난올 했는데， 어떻게 아마 텔 레 비전에 좀 나가서 그런것 같 

아요 . 아， 이거 뽑育會讓 뼈흉이 여 기 왔다고 소문이 냐세 아이들이 새 

까말게 내 주위에 몰려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보고 설 A훌률 하면서 나보고 하는 소리가 『 빼 :흉先生님 ! 

唯:一텀 이 언제 *Jî(됩니 까 ? 會짧은 언제 합니 까 ? ~ 이렇게 꼬치 꼬치 캐 

1 사실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 會談은 지금 막바지 에 있지만 요즘 진통올 겪고 있JL 

휩흉올 주기 난감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친난만한 아이 들의 밝 

。 얼향에 걱 정을 줄 수야 없지 않습니 까? 

H 서 내가 이번에 아이 들하고 約훗올 했습니다. Ir 이 번에 내려가서 唯

Ji).. 成따시 킬 것 이다. 될 것이다』 이렇게 굳온 *뺏올 하고 내 

홉 ( 랬忠뼈 ) : 저 그런 톨間융 많이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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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l 장에 가니까 진첼生들 ， 홉뿔學生들이 찰 돼 가느 거 이 

게 잔 안되 는 것 같기 도 하고 빨리 -펌이 돼서 저 -

a느 :겠다고 말이죠 . 

~t ( ; 래서 提先 도 에 서 제시 래 아이들한테 한 約

IlJ이야 스숭뿐만 아니파 父母들 ， 어 른들이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南( ~값맘‘ 뼈) : 그거야 

~t (김 형진 ) : 그폐서 나도 이번 행짧없에 들어서변서 이거 어떻게 하나 아 

이들하고 한 t!:J캉i올 지켜서 역시 아이 둡올 잃-은 얼 꿀보다도 더 훤-화 펴 

거l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이 런 생각이 없지 않은데 , 여지 張先生념도 

들었고 나도 5드 그런 約束올 했으니까 우리 그런 마옴 가 

지고 한번 오늘 행짧올 잘 해 홉시다. 그러니까 이 달의 마지막 낳이 아 

니 까 ? 

南 ( 提앞’、植 ) : 워 努力해서 짧-팀올 만드는데 우리기 끈기 룹 가지고 ~l-요-

성 있게 서 로 웬解.하고 쫓容하고 훌훌步하고 이 렇게 하면 잘 되지 않겠 

니 까 ? 

~t ( 김 형진 ) : 어디 갚월先生넘 셜 도 쇠시고 또 그런 約짧도 들으시고 이 

마쏘하신 대로 그런 새로운 意표、를 가지고 나오신 ~、 같은데 어 Q$I 

잘 도tl 커/、 같습니다. 

南 ( ~잃받‘植 ) : 아 , 이거 빨리 짧. 一팀 이 만들어져야 나도 다흔 일 

이 거 다른 일플 활 수가 없어요. 이 것 안할 수도 없고 말이 죠 . ( 一rtl

~t 일이야 꿇先生념이나 나나 이 거 다릎 일 하더라도 

어1 아F 하나반 만들어 놓고 겨페에게 주변야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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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쉬’ I cl 감세 있감니까 ? 

南 ( '}k .'ι : Jt( 따 반 뇌I건야 .:..u l 야 무 l ·τ Q J 혀 두고 하 -'-'- • 

~t ( 긴 행 강1 ) : I&. ’h시 치 야 쇼 . 成 'H하 자 마주 앉았는데 成파 안 시 키팬 됩 

니 까 ? 

南 (랬 .'J;‘植 ) : 1&.. t J ç시 꺼 시 디 . 

~t ( 11 행깐1 ) 오쉰 우- 나l 험淡 판 IJ! 한 내 쿄- 시 로 양보하고 이렇게 하고서 

추} 속특 히l 쉬-시 다. 

南 (‘값낸’‘빼 ) : . J. 띤 시 삭해 판끼요 ? 오늪-은 제기 벤져 

까요 ? 

: 폈 5EfF. I 변서 lJ! 쓴-올 하십시요 . 

南 ( ~쏘 !C‘植 ) : 

〈 우리뼈1I 칫 월룸 >

~t剛代表 여러갚 ! 

南 Jt -‘이 第 11 rñJ ~t京아시아觀技 휠씬-팀 構成 • 參1)0 I'~l 않l 協鏡하 

위해 |혐 Jt略育 템 슬v ..z- 써 l 년 이 다되 어 가고 있 숨니 

lf 쌍빙 신어l 

d 차펴l 。

탤네 버 。 

南 ~t

1 배(fJ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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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 ·解決하연 文쫓홈理률 거쳐 合意훌률 채택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습 

니다. 

그러나 새해에 접어들어 훌훌이 호빼올 거듭함으로써 그 農뿔이 不훌明 

한 狀態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 은 두말할 것도 없이 貴어g 이 合풀‘훌떳의 톰行保障에 사ι실상 훨훌、률 

보이지 않는데 起因되 고 있습니 다. 

지금 우리 겨레는 盧張훌!’의 백마디 말보다는 단 한가지라도 훌훌에 

옮기는 것올 절실하게 바라고 있슐니다. 

우리 측이 提示한 合훌‘짧項 層行保障方훌은 文字그대로 짧一팀빼없올 위한 

南 ~t뼈의 合意‘짧項올 하나하나 行動으로 옮길 수 있도록 확실한 保월흩올 

하자는 것입니다. 

지난 12 월 22 일 바로 이 「통일각」에서 진행된 제 6 차本슐짧때 톰剛 

역시 合意훌핏 빼行용홉훌훌훌健롤 마련하자는데 대해 同훌‘룹 표시하였습니다. 

그까 우리측은 合意짧項 톰行保障裝置의 形式에 있어서는 별도의 合훌훌 

만들 수도 있 고， 그밖에 다른 形應로도 그 內 容과 趣륨’를 00文化하면 

된다는 뼈縮的 입장올 누차 밝힌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 톰行保鷹훌置의 內容에 있어서도 톨빼의 主훌훌율 신중히 고 

려하여 여러 어g面에서 홈훌 j훌性있는 입장올 이미 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측은 지난 제 7 차회담 때에 貴剛에 提示한 제 11 回 北束아시아경기 

대회 南北單一팀빼없·훌加에 관한 合意홉園에 포함된 合훌‘훌項 톰行保훌 

製置버l 서 .測도 아는 바와 같이 훌훌훌쪼훌훌훌技， 훌짧훌빼훌훌， 自己때 I흩i용 

없 사용과 같은 내용 둥이 우리 측으로서는 合훌、흩명의 성실한 .行율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톰빼의 主꿇율 考흩하여 이톨 빼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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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雅 i릎을 보였습니 다. 

그럽에 도 불구하고 훨메은 이제와서 이 밤1題를 相互 thb훌 • 解決하려는 것 

이 아니 라 一方的인 주장만올 잎-세 워 相對剛이 제시 한 내 용의 全面激 1 0

요관하고 있 습니 

이것은 행談올 진행하 態l훌라고 할 수 없올 뿐 아니라， 單一팀에 

대 한 .훌훌意志에 

하겠‘ 습니다. 

北빼代 꿇 여러갚 ! 

j 최으로 疑問올 갖지 않올 수 없게 하 6홉따라고 

나는 여기서 合意 -빠휠 빼行 保障올 위 한 우리 측 세의의 趣탑활 다시한 

버 성 l싱 함으로써 월;없Ij의 理홈￥룰 돕고자 합니 

。 리 측 합의서(안) 附Þtlj 7 개 항 가운데 ￥f삐도 同훨‘한 단일탬 ~ I펴推進 

• ~뿜成 • 週營에 관한 별도의 合意훌혐項目 , 쌍방당국간의 保障쟁밭빼 交模댔 

力發生項 B 의 3 개항올 제외하면 쌍방간에 見4￥훌異룹 보이J 

있는 것은 결국 4개 항이략 할 수 있습니다. 

이 4 개 항의 내용은 이미 제 6 차本슐짧에서 훌t 빼도 {iff究 • 檢討하기로 동 

의한 바 있 用語解 핏 行 時의 뺨置問題， 程혼守問題 

{/。 수 있 습니다. 

-‘ l 째 ， 10 개 항 合활、內容 照語찌￥톨훌問題입니다. 읍意뿜에 사용된 용어에 W￥ 

~l-이 가 빌생하지 않도록 그 뜻올 정확하게 규정해 C \.- 것。 T -C 

어l 있어 보편적인 慣~I이여 하나의 상식입니 

1 욱이 40 여년의 分훌R狀況에서 모처럼 작성되는 南北뼈의 합의서에 사 

판j-%l 히 해 두는 것은 이 會훌훌代훌들의 훌훌本ff:務인 것입니다. 

려 측이 체시 한 用 홈홈I￥률 의 내용은 公뼈를tt훌時의 훌훌 111의 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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團의 취재활동 ， 라디오· TV 中繼 問顧라든가 선수단구성에 있어 뼈홈問麗의 

태체적인 톨힐댐힘設JE 둥 공동위원회에서 쌍방간에 爭활으로 될 수 있 는 몇 

몇 ffl 語에 대해서 그 훨;味와 趣듭를 분명하게 해두자는 것입니다. 

:째 , 合意만項 不빼行時의 섬f뿜t間題입니다. 제 11 회 北京아시아경기대회 단 

일팀구성·깎가운제 는 南北聞의 푼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同大賣 組

敵쏠다댐 능과의 對?버!j 빔}뼈 를 수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뼈北體育험該에서 ~t흉大會組熾껑동윌會외- 아시아올험씌환훌뺨에 보 

서한내용에 合意하고 이 룰- 쌍방 올댐픽위원회 위원장 名義로 發送송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리고 쌍방은 合意띨폈올 성실히 밤行하는데 최선 올 다하되 , 합의사항이 

톰行되지 않올 경 우에 는 個딩IJ 팀으로 參 bD 한다는데 合훨、하였다는 사실도 밝 

혀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 단일팀구성 • 참가의 깐￡進日程 훌감:f볍題입니다. 10개항 合愁웰I項에 r 

사실상 推進.日웹:이 대체 로 明文化되어 있 습니다. 

일팀共同쫓뭘햄는 合意훨 發했日인 1990 년 2 월 l 일 이후 15 일이내， 

2 월 15 일 이전에 빼成하며 , 合同힘11했은 共同훌貝會가 구성 된 때로부 

터 l 개월이내 , 즉 3 월 15 일 이전에 시작되고， 훌꼈戰은 合同訓1. 마지 

마 다계 에서 公開홈에 실시하며， 선수단구성은 흉加申調 마갑일인 6 월 22 

일 이전으로 끝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촉이 제시한 推進日程이 란 이같은 10 개항 합의사항의 취지에 훌훌훌 

하여 그 일정 올 순차에 따라 분명히 정해 놓음으로써 合意훌項의 톰f요 

다 확실히 保훌훌하자는 것 입니 다. 

께t ift 13 種은 A상땅의 協훌훌훌훌 풍해 신 축척으로 빼體할 수 있융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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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ifi- 때 f\: J(團 이 Z 24 일 이 른바 「南北홈靈 北빼代 

j휠댐빼 뜰의 聯읍훨 ψj J 에 하여 「 自 없 往~ ~ 全面開11i •現올 위한 嚴商

f￥讓 」 운운하면서 ’뤘흡外的問題를 거흔하고 」LiLl 측을 中홉향훌흉한데 대해 말 

하지 않올 수 없습니 

i￥때윤 EL l 월 10 일에 있 은 제 4 차 I품 f줬 ft表흉i훌 ;; / f 쌍방간에 l흉1월 

外r에 I~n 잃 륜 거 판하지 만아야 한다고 앉때11 .A.A 及 한 박 있 습니다. 

:E.헝 1. 우펴 략이 싼 .텅; ’f-~따. 이행보장징-치의 일 다일팀구성 • 참가와 짜 

련 히여 뺀lf 外f에Il:!隨달 쳐!지 하지 말 것 提示한데 대해 단일팀 #閒推進

機$홉 규L성 • 운영 땅안 속에 內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구태여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와서 보1건 이 판은 꿨剛의 텀行은 선실성 이 없으며 합의사항의 k훌 

行保없옆에도 애당초 뜻이 없지 않았느냐 하는 疑홉心마저 듭니다. 

1t어11 은 작년 4 월 2 일에도 이른 바 「北剛 會짧代表임뻐 聊合훌9껴 」에 가답 

하여 우리 측을 터무니 없 이 中9;끓훌륭하고 행훌t올 일방적으로 延뼈시켜 南

北體.育 혐談이 7 개월씩 이나 열 리지 못했었습니다. 

f{’剛은 이번에 또다시 이 곁은 前훌올 되풀이하고 있 것입 니다. 훨剛이 

m育人 「 往來와 開放의 톰現 」에 진정 뜻 이 있다면 이 짧에서 

상방간에 南北 相 往來하연서 실시하기 한 合同짧11條과 公開훌tt 厭 

τ의 이행 다 하는데 관심올 기울여야 것입니다. 

뱀. 위한 保鷹裝 마련올 사실상 외연하면서 

우우하든 건 유 自家t훌훌이 아닐 수 없습니다. 

t剛ft a환 여 

나는 웠剛이 제 1 1 회 北京아시아경기대회 南北單一팀빠威·훌加에 合意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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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志가 있다연 우리측이 제시 한 合意專項 이행보장 

장치에 못할 아무런 理由도 없 다고 생 각합나다. 

나는 이제 라도 봤剛이 태도를 비그규어 合意훌훌項 k훌↑j~障훌훌置 마련에 

;1Z를 보 임으로써 오늘 힘짧-에서 합의서엔)에 대 한 전반적 意、見-혔 

-r 있게 되기 룹 빼!待합니 

~t ( 김 형 선 ) : 쓸 폼 드시 죠 . 

南( 張많‘ 植) : 예 . 

北 ( 김 형전 ) : 이치댔f ‘1 하셨는데 내가 꿇·本發캡·올 띤저 하J.!.. 

그 다유이1 - -리겠습니다. 

南 ( ~浪 많‘蘭 ) : 그렇게 하시 ..u.- . 

~t ( 김 형진 ) : 

< ~t:뻐l 훌本웰를 >

상충식 수석 대 표 ! 

나스 디l 표 여러 분 ! 

망하는 통일의 대 앙이 쇠혀 c깊은 새 

해이1 들어와 오늘 벌써 두번째로 본회담올 가지게 됩니 

1 제 8 차 북냥처l 육회당에 참가하기 위하여 홍일 각에 남측대 

표 여러 분뜰올 환영 하는 바입니 

겨레와 체육인 들의 관심과 기대는 이 

해에는 어떻게 하나 유일팀이 성사되어 제 11 차 아시아 경 기대 

에 북과 남이 공동으로 훌천하는 새로훈 전기 훌 마련함으로써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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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의 통일의지블 과시하고 뛰어난 기량과 슬기 를 남김없이 명회 건용 zl-

히 바라마지 않고 있습니다. 

이 u1 합의한대로 지난 18 일에 열렸던 제 7 차 회담때에 유일팀 구성 • 

참가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했다면 45 년의 분단의 역사에서 처옴으로 하 

나의 영 칩 , 하나의 깃발과 노래 칠- 가진 유일텀올 탄생 시 켜 제 11 차 아시 

아 경기대회애 북과 남이 하나의 팀으로 출전힐 수 있는 확고하 처 D 

어놓게 되었올 젓입 니 

{나 귀 ?:- 아시다시피 7 차 회담에서 우 시대와 띤족의 하 

요구 ~l 유 내놓지 했으며 뒤이어 져l 

접 촉에서 아P 거두지 오늘에 와서 8 차회 

플 또다시 가지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 

이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유강스‘겹게 생작히고 었습니다. 

。

￦
 

구성 · 참가에 1 0 개항의 기본방안에 대한 완전한 합의룰 이 

녁하고 유일팀 공동위원회 구성 · 운영세칙에 ~l 한의서에 대해서 ;저 

함의 활 보았음에 하고 불굉요한 귀중한 시간l 내면서 최 

-하 J..!. 생시키지 하고 있 

}운 일 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망이 지난해 12 월중에 유 구성과 관련하여 나서 

대해 기본적인 합의 갈 이룩하고 l 에 ~<?l-용 정려 하여 유 

성 • 찬가에 

나가 

의서에 서 V-.해 l 월이 

。

ïT 생시키지 하고 있 데 원인이 있 

니 

귀록이 회담앞에 인위 ;ζ생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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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팀의 탄생올 고의적으로 지연시 켜 온데 있습니다. 

나는 과거지사를 가지고 시야비야 하고 싶지 않지만 오늘의 상황하에서 

그것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셰 깐단히 상기시키려 고 합니다. 

이미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귀측은 회담벽두부터 어 떻 게 하나 유일팀올 구 

성하려 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회담앞에 이러저러한 땅법으로 난판파 복잡 

성올 조성해 왔습니다. 

l 치-회담에서 우리가 선수선벌과 관련한 구체적 인 안올 내놓자 귀측유 그 

것이 복잡하다고 하면서 앞으로 공동위현회에서 토의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선 발에서 나서 는 문제들올 깊이 연구하고 제기한 합리적 인 안이 

었으나 귀측의 의견올 고려하여 귀측이 내놓은 안대 로 수정하여 공동위원 

회에서 토의하자고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귀측은 3 치-회담때 한 말과는 딜-리 4 차회담 때에는 태도 

벼하여 18 개항이나 되 는 선수선발의 구체적 방법올 들고나왔으며 

돌
 

담 때에는 선수선 발의 공개성 문제 

시켰습니다. 

시실상 귀 측의 이러 한 행 동은 옳은 회담자세가 아니었으며 문제토의 

보잡하게 만 들기 위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는 이러한 형편에서도 겨레가 바라는 유일팀올 성사시키기 위해 귀 

새 로 또 들고나와 문제토의 

5 차회 

지연 

。l 행동이 부당하고 고의적인 것이랴는 것올 알았지만 모든것율 유일팀 

구성에 복총시키 는 견지에서 귀측의 제안들올 대체로 다 그대로 받아들이 

아량융 보여 많은 문제 들에서 합의정올 모색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 나 귀 측은 그후에 도 0\결문제로 남아있는 유일댐 단장품제와 공동사 

국 장소 문제륜 가지 고 자기의 부당한 주장율 끝끝내 고집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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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니. 

부-센 십 ~.]연시-이이했급니너 

l 딩 싱 {，r-서1 /'1 r 협의원 이 에 와시 중국어 표 

÷÷쉰 요한 “-생 올 펜리지 !-o 여 아되게 하 

시-션상 : Lα -1 1 즉으 l 행 농판 ~L.J ~/、1 。 oJ t; l 
Tr 추날 lJ .:.r-싱 이 가능하시 } 하 

이 _，L섞원 시싼 수 밖에 없었던 깃이 사설임니다. 

이닌|힌 -f: 긴애 λ| 우리는 어떻게히나 유인팀관 성시시키펴는 일넘 에시 

‘ l 해 1 2 원 22 인 가-^]었민 세 6 시 희담때에 -f]측의 =F장이 

?I 니| 사 인 서이 삿되지 만 'f] 섣.s，~ 낚아있딘 선 ‘1 상분제갚 비삿한 몇 가 

센-제갚에 대해/、 1 노 궈측의 안을 내낀히게 받아갚이 

추1 ~l_o_뇨”‘1 l 0 7}] 항의 유인 떤 극L싱 방안에 대 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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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올 보내게 했습니다. 

내외여 론이 한결같이 인용하고 있 는바이지 만 지금까지 유일팀 구성 • 참가 

에 관한 10 개 항의 기본방안이 완전히 합의되고 공동위훤회 구성 • 운영 세 

~ 에 관한 합의서도 완전히 합의될 수 있은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아량 

과 양보에 의한 것 이라고 말힐 수 있습니다. 

6 차 회담에 이 르러 서 는 유일됩 구성 · 참가문제가 

되었으며 회단앞에는 밝은 선망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렇게 해서 6 차회 담 이후 남은 문제는 1 0 개항의 기본방아 

회 구성 · 운영세칙 에 대한 문안올 정리하고 합의사항의 리행윷 당보하 

장장치 문제를 토의하여 서명 하는것 밖에 없었습니다. 

러나 지난해 기본문제 토의 ":3- l 월중에 공동 

위현회 흘 성치 • 운영해야 한다고 말은 해 놓고도 지난해의 마지악 회담이 

었던 6 차회담때에 와서 이 른바 보강장치 흘 토론해야 한다고 새로운 문제 

체기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어 긍/!-차 하지 않았슐니 다. 

쌍방의 유일팀 구성을 위한 기본합의서둘에 서명 하기 한 

7 차 회 주일 앞 l 원 1 0 임에 열린 제 4 차 실무대표 에서 T 

37 개 항목의 새 안올 내놓으면서 그것부터 토의하자고 하였습니다. 

회담올 해나가는 과정에서는 이러 저러한 안율 도중에 내놓을 수 

없 고 n T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기에 어떤 내용의 안올 내놓는가 하는데 따라서 그것이 

훤L제토의홉 진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훨수 있고 반대로 문제토의 

1 천시키지 못하고 회담앞에 난판융 조성하고 지연시키기 위한 것으로도 

있는 것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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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견지에서 보면 지난 l 월 10 일에 있었던 제 4 차 실무대표접촉 때에 

귀측이 내놓은 부칙은 분명히 회담올 지연시키고 난판을 조성하기 위한 것 

이외에 다른 아무것 도 아닙니다. 

그것은 부칙내용이 본 회담에서 토의활 성격 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정과 

유일팀구성 문제토의가 기본상 다 끝남으로써 유일팀올 선포하게 된 막바 

지에 와서 제기한데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 문에 우리측은 지난 세차례의 실무대표접촉과 한차례의 본 

회담에서 귀측이 부칙이라는 것올 철회하고 빨리 유일팀 구성 • 창가에 관 

한 합의서와 유일팀 공동추진기구 구성 • 운영세칙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율 

하고 합의사항 리행보장장치 문제 토의 훌 결속함으로써 유일팀의 탄생율 

세상에 선포할 것올 거듭 촉구하였던 것 입니다. 

그러나 귀 측은 부칙올 토의하기 선에는 서영할 수 없다고 고집올 쓰면 

서 합의서 문안정리릅 반대했고 그렇페 함으로써 유일팀의 탄생옵 지연시 

키려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았습니다. 

이제와서 귀측은 어떤 리유와 구실로서도 유일팀 구성에 판심율 가지지 

않고있는 차기의 의도률 가리울 수 없게 되었습니따. 

남측대표 여러분! 

이제 는 우리가 더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습니다. 

마억 우리가 이제 또 물러서계 된다면 대화는 했어도 열매훌 거두지 

60 년대와 70 년대 체육회담의 불미스러운 전철율 다시 밟게될 것 

이 고 훈열의 고통으로 냉든 겨레의 가슴에 더 큰 상쳐률 남기는 회 

-. ，례가 바라고 시대 가 요구하는 유얼팀 구성문제는 우리가 회피합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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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절박한 문제입니다. 

어떤일이 있어도 유일팀은 성사되어야 하고 져레의 염원은실현되어야합 

니다. 

제 11 차 아시아 경기대회가 하루하루 눈앞에 박두해 오고 있는 조건에 

서 이제는 논쟁올 벌일 시간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일이 있어도 오늘 회담에서 문제토의 를 완전히 결속하고 최 

종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유일팀 구성에 대한 기뿔 소식율 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온겨레와 모든 북과 남의 체육인들이 우리 대표 10 명에게 부과 

한 중대한 파업입니다. 

이 파업은 실행해도 되고 실행하지 못해도 되는 그련 녹거리파업이 아 

나고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시대와 민족의 염원입니다. 

시대와 역사앞에서 중대한 사명율 지니고 있는 우리 대표들은 북이고 남 

이기 전에 민족사적 파업에 충실한 조선의 체육인으로서 모든것율 유일팀 

율 탄생시키는데 복종시키는 투철환 자세와 렵장율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오늘 회담에서 귀측이 내놓은 리행보장장치 문 

제 들도 역시 철회하고 유일팀 구성 • 참가에 판한 10 개항 합의서와 유일 

팀 공동추진기구 구성 • 운영세칙 에 판한 합의서에 서명하고 합의사항의 성 

실한 려행율 보장하는 쌍방 융림픽위훤회 합의서와 쌍방 당국의 보장각 

서률 토의 • 채태함으로써 민족의 첫 유일팀의 탄생옳 선포할 수 있게 되 

기 훌 진심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아까 훌先生님 몇가지 발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제가 좀 말 

쏟드리겠습니다. 

홈首庸代훌가 아까 훌本훌룹에서 밀行 •• 훌톨폐톨애서 附則이란 말율 

-22-



없애 파
 ￥ 

用語홉￥ f훌 과 또 別 (명팀 으 ~1 대 한 훌뼈 보낼데 

대 한 많1麗， 이 허 시 提起했습니 

매i 뻐u의 끓i*發릅’올 들어 보면 附則이 U ~만 없앤 것이 지 本

的 內짱에서 는 이우러 h가 없다 이 렇 게 생 각합니다. 

뻐u은 아까 지 난 H퓨 훌ij )!(뻐u이 提起했던 施훌~ i흙흉it 問屬 ， 훌훌善交훌 

훌훌놨 I~ll題 휠 微 I므l 한 것 이 讀步라고 했는데 이거 .- 짧-짧훌필와 

아무런 |빼聯이 없는 |펌웰이- 廳1월-한 것이었슐니다. 

H .. 삐은 lJÇ폈 오놓 附 UIJ이 라고 하 'H5i룹 벗졌다고 해서 內容이 

1 것이 없다 이 런 것 입니 

:本廢참에서도 擔起했었지만 앉어Ij이 짧의 結束段階에 와서 

附ftlJ 이라 ，오 쌓아놓고 p佳一팀 佛成의 鐘 ·→- 막으해 하는데 텀的요 

어외서 한차혜 本잉으로 해 서 두차례의 활移代쫓接 年에 

짧과 또 11務代表接홈올 홍轉시 졌습니다. 

上 오늘 우리 는 그래 Hι剛이 우라 가 알아들올만큼 附則에 包

搬 E꾀하고 홈方이 이 미 唯一팀빼황 • 훌加에 대한 

와 1 鷹成 ·‘ 文훌훌올 훌理하고 경흉 

월홈i名 。 E 期待했는데 여전 히 的으로 같은 內 되풀이한떼 

대해서 매우 遺隱스럽게 생각할 뿐 아니라 사실상 이러한 主꿇은 오 

談의 홉îJ 趣에 대해서도 疑心올 가지지 않올 수 없게 합니다. 

。그 l 立뿔올 맺白히 하건데 톰方이 이미 合意한대 로 唯一팀 쩨，~ • 훌加 

에 판한 경훌本合훌、뿜와 共同쫓 tt 혐의 쩨톨없 · 運훌細則에 판환 文훌훌훌理 

名올 해야 합니 

이것온 !톨方 사이에 이미 合意한 .맺일 뽕만 아니라 용 겨레와 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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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혐育人들 ， 世上 사랍들 앞에 約東한 問題입니다. 

흩方이 合훌，하고 約東한대로 오늘 홉讓에서 合意훌에 훌名하는 것올 어 

기 다면 겨레에게 失뿔을 주고 또 나아가서는 온나라 l톨育A들과 人民

들올 우롱하는 것으로 되지 않용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 문에 基本合意훌부터 文훌훌理하고 홈名하도록 하는 것은 이 

미 흩方사이에 合意된 問題이므로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 

는가 안하는가 하는 것 은 唯-팀 뚫生에 關心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올 가늠하는 試옳石으로 되는 것입니다. 

다음 또 賣삐| 首席代表先生이 아까 l 月 24 B 共同훌明間훌훌륭 훌훌*했 

는데 이것은 톰剛 首席代表先生이 잘못 理聊한 겁니다. 이 全面開放，自

由來往융 支持하는 것은 뱀育外的 以剛I의 問題입니다. 全面開放， 自由來往

은 온 겨레가 다 이갯올 훌求하고 있고 톰빼에서도 그것올 훌迎한다고 

그랬어요 • 이런 훌件에서 그것올 톰빼에서는 걸 고 들었는데 이 걸고드는 

自빼가 흩훌훌에 外的問題률 介入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 문에 훌를上 우리는 이미 톨方이 合意한대로 會훌훌의 막바지 

에 와셔 .훌훌性올 除훌하고 이미 約束한대로 文윷홈理률 합시다. 이것 

。 우리 의 -方的인 主張이 아니 라 이 미 .빼 파 合훌‘된 問題입니 다. 

홉 (뭉훌忠홉 ) : 나도 얘기 좀 할까요? 

北(김형진) :예， 말쏟 하십시요. 

홉(훌忠홉) :지금 윷빼훌께선 우리빼이 마치 슬훌율 훌뼈시키고 單一팀 

빠없율 피하고 있다고 이렇게 를任율 우리한태 빠훌톨 하고 있습나다. 

a를로 우리는 짧一팀옳 만들기 위한 "心에서 어떻게든지 本.. 훌훌에서 

의 우리 代훌로서의 本分율 다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짧一팀율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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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쳤할 수 있는 그러한 農홉올 共同훌員숭에서 發￠톨할 수 있 도록 하자 

더| 우리가 附則올 提훌했던 겁 나다. 

지난 ~옳過뚫에서의 여러가지 훌훌한 서로의 훨끓률 다 여기서 일일 

。l 얘 기 활 수는 없습니다만 우선 그 6 次행짧때 .없u에서도 合意훌項 

行保障훌훌置에 대해서 同意‘를 해 오셨 습니 다. 

또 그러한 必훌性을 느끼셨기 때문에 저는 同意를 했으리라고 믿습니 

렇다고 하며 는 우리의 혐北I훌育뺨離이 라고 하는 것은 單一팀옳 빼t 

없하기 위한 텀的에서 우리가 모였지 101뽑훌떳 合意만을 위해서 모인 

것 이 아니 라 이 거 쇼 . 

10 뼈짧項이라고 하는것은 우리가 짧一팀을 만드는데 있어서 第一步的

인 段階라고 생각합니다. 二步的인 없階라고 용 것 은 本 .. 짧 代表뽑만 

아니라 兩빼이 單-팀올 빼隊하는데 있어서 서보가 合꿇‘훌훨올 .行하겠 

다고 하는 iJè意가 온 겨레앞에 나타나지 않고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이 

가지 고 되지 않는다 이 거 예요. 

。 리 겨레뿐만 아니라 온 世뿜가 確많할 수 있도독 그 行保障에 

대 해서 톨方이 

二段階로 發農해 

示함으보 인해서 이것은 單一팀 

수 있습니다. 

빠成하는데 

이 }꾸'?l-

問훌휠 냉 

오 ffi1避하는 , 아마 우리 가 。

흥! 미畵하 

더 짧훌多端하게 우리가 問훌룹 提흩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提起했던 問題라고 하는 것은 홈훌용옳 가져온것이 아 

니 7 훗혐該때도 내가 발 • 엉성하게 짧합훌 해놓...u. 

에 집 --간에 서로 이 렇다 저렇다 해서 是非가 

어 하게 되는 이러한 그 어려훌 iI~훌융 만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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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안되겠다. 지금부터 이 꿇計톰를 잘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그렇다고 하며는 지난번에 우리가 7 次홈짧때 훌훌훌훌풋훌훌훌技間훌훌라든가 

또한 우리 뼈g의 훌送手段問훌훌라든가 톨方의 $훌훌g 훌前 g홉훌問훌훌라든가 이 

런 것올 우리가 훌步툴 했어요. 그 훌步한 것은 훌步했다고 그것은 • 

삐에서 받아들이셔야지요. 

그래서 아니라고 생각할것 같으면 그러면 를際 이제 남는 것은 그 

附則條맺의 7 가지 가운데 를없n에서도 同意한 바 있는 單一팀 共同推進

뺏빠의 .it. 홉를 方훌에 대한 別훌 合意훌에 대해서는 톰빼에서도 同

意한 바 있지 않습니까? 

또한 톨方間에 아니 e훌톨}톨톨훗훌問훌훌라든가 또는 合훌톨에 대한 했力 

훨生 갈온것， 이것 제껴 놓으며는 를際 거기에서 우리가 훌見이 철국은 

다른 것온 네가지훨이 라고 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네가지項이 정말 單一팀을 톰成하는 그러한 훌志가 톰빼에 

分明히 있다고 하며는 이것이 問훌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며는 우리가 101뽑훌훨에 대해서 合意훌훌 해놓고 #同훌 •• 에 가서 를 

方代表 열사랍썩 해서 20 名이 서로 훌見이 달라져 가지고서， 그 用課

上의 問題가지고서 큰 흩突이 일어난다든가 또 그것이 *훌훌이 決웰된다 

고 하며는 모처럼 우리가 10個훌휠 合훌훌 해놓고 뿔-팀율 만들기 위 

한 그 10 個月 동안에 近-年에 가까운 홉力에 도 不휩하고 , 그 훨t훌에 

도 不狗하고 .훌훌의 有~의 훗률 거두지 못현다고 하며는 이건 우리 

훌에 홈하는 代훌들의 .任이 라고 생 각합니 다. 

그래서 톨方間에 #同훌톨te 념어가기에 앞서 用홉上의 聊률온 分뼈히 

해야 휩니다. 그래서 훌 tt톨에 대한 훌빼 f엠훌라든가 또는 거기에 있어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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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홈;念올 가지고 있는 것이 

홈i올 잃지 않는 問題라고 하는 ~、 τ 。 어떻게 우리가 똥훌훌룹 내헐 것이 

하는 / l-l、 R a- 서 로 우리 열사랍간에 合향‘률 해서 共同훌훨會에 

어야지요 . 

그렇지 않았올때 本e鼓에서 재 멧대로늘 解釋올 해가지고서 本홈7짧에서 

그러힌 뜻으호 한 것이 아니 었 다. 그러니 共同청풍파행에서 는 어 

서로 환方問에 그렇게 ￥꺼짧의 씨 앗올 우리 는 심지 발지 

거l 해서 밴1.-팀판 만드는데 효t:l느 더 效果的인 그러한 進行올 바 

에서 우리가 내놓은 겹 니 다. 

또 하나는 。l 것이 g률育흙짧에 , 우리 f한族間에 利좁빼係가 있습니 

。 l l깐에 하나라도 |뭘-팀 이 안된다고 했올 때 ， 

1 연 北京大혐에 용加 안하느냐 하느냐 이것은 北京뼈n에 있어서도 굉챔，1 

요 ， 또한 그들이 中國없II에서 主|崔하는반룹 南北짧一됩 이 합치 

그래 따약에 안훤다고 생각했었올때 어 떻게 나올 것이냐 하는것。 

~에서 궁금하게 생각활 것입 니 다. 거기에 대 한 우리 측의 f없度룹 보이자 

하는것이 그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 이냐. 

이것 은 험離올 깨자고 하는 것 이 아니라 우리가 rJ. ì해 까‘긍} 껴l |뀌-티 요 

‘J}드는데 .g- *해輕휠7 쓰..J.l 精識올 다 바치 Jl 

때 ~JJ 팀음 안 나깎 수 있도확 하기 위해서는 이 러한 톰行짧톨플훌훌置가 

}야 된다고 생각함니 

이 톰行~~훌훌훌 t훌꼽 안 받아 룹이겠 다고 하는 것용 내가 활때 는 i활11tIJ 

에시 는 뼈-팀 옮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0홉훌횟만 만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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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對內外的으로 정말 소리만 높혀서 單一팀을 만들려 고 한다고 하는 

훌훌훌만 표시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우리가 효톨的인 tL뿔에서 이 

홈짧올 進行시켜서 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題一팅 만드는데 이 홈行뿜뿔裝置야말로 이것은 不可빠의 要훌라 

..l!.. 나는 생 각합니 다. 

~t ( 김형진 ) : 예 • 輩先生님 • 내 한가지 물어 봅시다. 10個훨 읍意뿜 用語聊빼 

있지 않슐니까? 

南( 꿇많、뼈 ) : 예 • 

北( 김형진 ) : 그 用짧解톨이 , 그 用語聊톨올 전번엔 別뚫 合意짧로 하자 

이렇게 뿔훌했었죠 附톰合意짧를요? 

홉 ( 꿇忠、홈 ) : 예 • 예 • 

~t (김형진) :이번에 는 오늘 提起한 훌은 뜻올 같이하면 된다 文훌훌理때， 

이렇게 말쏟하셨죠? 

南 ( 짧많、홉 ) : 그러 한 形式은 

~t (김형진 ) : 아니 • 아니 글째 그렇게 말씀하셨죠? 

南 ( 꿇 忠홉 ) : 예 , 예 • 

~t ( 김형진 ) :그러니깐 10 個項 用語牌톰. 톰때에서 훌起한 用語聊톰올 말 

하자면 合意. 뜻으로 合意‘ 못되면 10 個項올 흉홈할 수 없다 이 뜻이겠 

습죠 ? 

南(張忠홉) :그야 물론 用훌훌上， 우리가 생각하는 그 用題解톰과 .빼에서 

，-.리 ’￥.한다면 그것이 거기서 어떠한 홉突이 일어날텐데요. 훌見의 톰 

훗이 일어달텐데요. 

~t (김형진) :예.그렇게 하면 10 홉홉 융훌 *양. 옷한다 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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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 ( 꿇많、植 ) : 그건 셔íj提條件이 ,:l..a:. • 

~t ( 김형진 ) : 옷한다 그 뭇입 죠 ? 그러니 깐 別逢 附톨合意‘뽑를 ~樓하자"c" 

거과 뜻올 같이 하자는 差異홉이 무엇이겠습니까 ? 같슐죠 ? 

南 ( 錫忠톰i) : 뷔 가 같아요 ? 

~t( 김 형진 ) : 아니 뻐에서 는 전번에 用語麻훌올 附톰合훌훌보 ~홉하자 

이 렇게 뿔名하고요. 그런 데 오늘은 附톰合 i~'、 

뜻 올 같이 하자. 

• 回하고 文쫓 훌理할때 

홉( 짧뿐、뼈 ) : 內짱과 같은 趣듭만이 9헤文化되면 난 相빼없다 이거예요 . 

~t ( 김 형 진 ) :예. 그러니 깐 그 內容이 合훌、 옷되 면 열개항 合意홉률 훌홉 

봇한다 이 뜻입 죠 ? 

南(홉양、홉) : 짧-팀 만들수가 없지 않습니까? 

~t (김형진) :아， 글쩨 그 뜻입죠? 

홉(張많、홉) :예. 單一팀 :>1 안되지 않습니까? 

~t ( 김형진 ) : 그럼 내 좀 얘기 합시다. 

이 건 그러 니 까 훌흩上 貴애u에서 오늘 提起한 훌은 10 個명 憂本合意

用홉홈解. 附톰合훌、體로 하자는 것 이 나 , 오늘은 그 外皮 달리해서 

文훌훌l훌1ffi할 때 뜻올 같이하고 趣톱와 그 뜻올 같이하면 된다 하는 것 

。 本質 ~ -J나 다. 종전 意見파 다른것 없습니다. 

席代表先生은 이제 경훌本演짧에서 第 4 項 (나)項目에서 「 훌훌厭온 

χ;뼈로 한다 」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 까 ? 

여 기 서 賣뻐은 用짧聊"에서 公開的으로 한다」함온 무엇 nι하는가. 

이런데서 훌훨團， 記者團. 호뚫‘人월 規훌 또 라디오 • 텔레비 中.間顧.~

手R톰 規훌입!훌힘 이걸 合意해야 4 폈의 μ)項目온 合훌하고 수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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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뜻을 明 白히 했는데 . 

그렇 다면 事賞上 생각해 보십시오. 어 느 길 로 갑니까? 홈홉으로 돌아 

갑니다. 10 個훨은 애써서 合意해 놓고 用語聊톨이 合意안된 다고 lG í뭘홈 

이 合꿇‘된 것올 앉揮 못하게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10 個훨올 되돌 

아 앉아 다시 討誠하자，이 뜻과 무앗이 다릅나까? 

그다읍 이렇게 되면 이제부터 9 月 달까지 11 次 아시아廣훌大슐 開훌나 

까지 10 個項올 왈가왈부하며 討꿇하자는 돗인데 이 것은 不홈·한 훌理입나 

다. 

南(꿇忠植) :아니 그러면 公開홉했이라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이 고 계시r 

거예요 ? 

北( 김형진 ) :가만 좁 계세요 ， 가만 좀 계 새요. 내 말쏟 률은 다음에 n 

씀하세요. 그퍼 니 까 이것은 바로 이제부터 아홉달동안 다시 또 10個훨 

요 한 조항씩 討협하자는 心算인데 이 런 뜻올 알지 봇하고 提훨한 것 

깜운데 좀 서 톱니다. 

南 ( 2훌忠홉 ) : 아녀1 요 그건 • 

~t ( 김형진 ) :그 다음 훌빼에선 附톰合意 

南( 張忠、뼈 ) : 公開 ， 公뼈훌技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톰뼈에서 는 말로 

마 반아들이 고 內容面에서 否定하는거나 마찬가지예요. 

北 ( 김 형진 ) : 가만 계세요. 꿇先生님 , 내 말 들으세요. 그러 니까 짧先生의 뜻 

용 뭐 인가 . 附톰合意짧라고 하던 것올 이번에는 뜻올 같이 하고 *훌톱 

이 한다는 이 런 말하자면 이 런걸 둔갑시켜서 새 옷올 입혀 훌없시켰 

데 內容온 같다. 

그러니까 。| 혔的으로 이미 合意된 열개 항의 運빼은 用훌훌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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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이 말하는 用語解빼이 合;意돼야 決定된다 뜻과 무엇이 다릅나까 ? 

南 ( 생흩많‘ 휘홉 ) : 아니 , 거 혼자 다 말씀하시 는데 . 

~t ( 김 형진 ) : 다음에 햇 때 문에 文項이 훌{則이 I갈하는 것 처럽 거 의 다 合

ι‘됐 는데 이 날에 와서 基本合意훌 援爆올 자주 이러 저러한 複雜한 問

야휠룹 봤起하번서 回避합나 까 ? 윗 이 負擔이 되고 걸 립 니까? 

南(강끓忠、植 ) : 그련 데 아니 í1liJ이l 서 用語톰￥輝上 }점 語룹 麻훌훌 히·고자 하 

，:/어l 디l 해 서 반아들이지 봇하겠 하 저의가 무엇인지 나 

。L 수가 없어요 . 

~t (김 형신 ) : 그다음- 가만 줍 계세요 . 아 張先生 ! 아니 오 초 나 

張先生 말할때 가딴히 있 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밍l 白히 i활뻐이 共同용등싱會에 가서 討議하기로 合 ;훌、한 

f껴題룹 구태의 연 하게 끌고 나와서 Jfl語合意{쌓 4 떳에 밝혜서 討훌하자 

τ。: 바로 우리가 강 n슨Jl 싶은 貴없u피 &농意일 뿐만 아니라 체가 훌j答윷 

하지요 그 Jæ~굉;; . 

페이 현찮% 막바지에 와서 , 엄的은 ~談 박바지에 와서 홉名하는 깃 

좌L 進延시키 Jl ， 홉·名 하는 것올 파훌延시킨다는 ~.g. p쏠一됩 홉를生올 遍延시 

A 과 무엇이 다른가 . 맺白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 

南 ( 랬웅뿐、 함( ) 내가 좀 말쏟 ， 내 가 좀 말좀 할까요 ? 

~t ( 검 똥l 진 ) : 예 , 민씀하세 요 . 

햄 ( 張J암‘ M) : 그러연 t맞뻐IJ에서 는 10 {휩휩은 合흉、해 놓고 結옮은 옳爭 

地는 共同쫓μ흙 가서 얼 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單-

언 ot 정도 共同훌Jl 혐에서 이것은 뼈-팀 옳 안만 

이 퍼한 n;훌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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用語聊톰올 여기서 서로 合意해 놓고 共同훌톨홈에 넘어가야 共同훌員 

*가 잘 되겠죠? 共同委홉슐에 가서 서로 홈爭이 불올 수 있는 소지 

를 남겨 놓고 넘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온 單-팀을 만들라고 하는 

본래 훌톱’와는 달리 결국 이것은 10 個훌맺을 읍意했다 해놓고 철국온 

共同委흡솔에 가서 이러한 用훌上의 問훌훌가지고서 톨方뼈에 서로 빼爭이 

나가지고， 서로 훌見이 훨立되어 가지고서는 單-팀 옷만들수도 있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며는 정말 單一팀올 만들겠다고 하며는 아 이것 公빼홉tt훌이라 

는 것온 우리 이러 이러한 홉念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파연 홉훌뼈에서 

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말 單一팀율 만들고자 하는 훌意가 있다고 하 

며는 그 우리가 물지 않더라도 用훌上의 폐톨 우리 짚고 념어갑시다. 

~t (김형진 ) : 꿇先生 ! 이- 公빼훌으로 한다는 말 훗올 훌라요? 

홉(훌忠빼) : 예 ? 그렇다고 하며는 우리가 훌示환 뻐훌가 그거 우리가 

훌홉뼈 問題라든가 또는 記훌들의 엄 由 스러 운 (X#홈Ib 댐훌라든가 아니 

이러한 問훌가 뭐가 어렵습나까? 

~t (김형진 ) : 꿇先生 ! 그것온 共同훌톨*에서 혐훌하게 되어 있는 핏目이 

아니예요? 훌홉빼問훌훌， 記훌取材뻐훌 홈엄이 있어요 맺目이. 훌先生! 그 

거 왜 자꾸 그래요? 

홉( 홈忠빼) : 그런데 왜 옷받아들이시나요 이거 ? 

~t (김형진) :왜 共同훌.*에서 혐훌하깨 된 問톰인데 빼 이제 ft 훌만 

하고 수표하면 훨건데 왜 끄집어 내셔 여기서 하자는가? 

~t (장 용) :제가 좀 말쏟드리겠습니다. 

훌(任台淳 ) : 하자는게 아니 고 우리가 뜻올 분명 히 하자는 것 아넙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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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t( 김형진 ) :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 장웅대표 동지가 . ....• 이제 理W￥

못하는것 같은데 좀 얘기 좀 들으십시오. 

~t ( 장 웅 ) : 제가 좀 얘기 률 하겠습니다. 지금 貴뻐의 오늘 首席代훌先生 

훌빼훌훌홈을 듣고 보띤 지굽 쉬어빠진 국 건데기는 그냥 두고 국똘만 

조금씩 조금씌 덜어내는 格이란 말입니다. 比빼해서 말올 하면. 

지 급 唯-팀 會훌훌이라는 이 有훌l톨에 다가 :ft í삐은 지금 이 l훌훌， 홈율 

갖다가 활여 놓았슐니다. 우리 는 이것 쓸데 없는 것，불여 놓은것 手術하 

자는거고 Jt빼은 계속 이것 활여 놓겠다는 건데 그러면 묻고 싶습니다. 

대체 이 唯-팀 홉成을 위한 슬數이 왜 지급 오늘도 甲짧z훌하면서 

여기서 홉談하고 있는가? 왜 횟 때문에 ? 그리고 어느圖 때문에 ? 이 

겁니다. 

唯-팀 빼威옳 위한 @훌이 지난해 12 月 22 日까지 잘 되어 왔습나다. 

훌빼이 있었지만 잘 되어 왔는데， 이거이 合훌가 이 룩되고 다하는 

데 l 月 10 日에 와가지고 지금 이 홉훌한 問뽑들올 내놓았단 말입나다. 우 

리 는 이것 이 聊底히 障뽑提훌이 라고 생각합니다. 흩짧提훌이라고. 

아마 이것 만 안 내놓았으면 지금폼은 共同훌員훌 훌빼作業. 共同훌훌局 

뼈作業하고 아마 훌來先生이 오시겠 는지 • 任先生이 오시겠는지 ~ 

빼에 오실 히톨備촬 할 거고 ， 우리 세진代養가 가겠는지 갈 훌빼톨 할거 

J 아마 이 렇게 됐율 겁니다. 

누구때문에 무엇때문에 지 금 오늘도 여기 앉아서 지금 예3 훨Z‘흩g 하-1!. 

있는가 ? 아 이 거 야 뼈 白하지 않습니까? 

南( 李훌來 ) : 처 장선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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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장 웅 ) : 아 제가 1갈씀 다 드리 고 잠깐만 계십시오. 다음 問題입니다. 

지금 톰行保鷹훌置問題인데 그 훌뻐|에서 지금 附則이라고 하는 것의 

內容파 形式은 바꾼다 하더 라도 討홉를 해서 ti훌훌를 하자 하는 間훌훌인 

데 • 이 거 를홉g훌훌훌的 으로 한번 들여 다 봅시 다 뿔홈훌훌的 으로 • 

1를測이 내놓은 그 훌들 보연 00 白히 共同쫓홉會 所뺨이 아니면 톰뽑 

提훌이다. 實例블 들겠 습나다. 用語解聊 2 핏에서 톰빼은 『훌tt톨은 合同

힘|훌 마지 막 밟階에서 公뼈的으로 훌훌한다 』 률 聊톨을 했습니 다. 解빼하 

면서 훌tt戰때 南北올 往來하는 A휩의 規훌는 얼마. 北京아시아훌技大훌 

훌加定훌훌훌 程廣로 하고 여기다 해놓고 이건 이미 合훌‘된 겁니다. 여기 

다 다 넣었습니다. 支흩人員， 훌훌빼. 記훌빼 A員훌까찌 다 넣었습나다. 

나는 이거 公뼈로 •• 훌힌다는 말이 이렇게 훌大 • 號톨되는줄 몰랐습니 

다. 지 금 훨11民正 ·홉이 나온지 아마 이젠 4 年 있으면 5 百年이 되는데 • 

世宗大王의 넋 이 뼈下에 있다연 지금 기절 초풍할 겁나다. 이거 公빼的으 

로 를훌한다는 말이 이렇게 톨大·就빼 되 는 것인지 , 이거이 .. 行保뼈톨훌톰 

입니까? 이거는 制限的인 性格입니다. 障짧提훌이다. 제가 말쏟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이제 말씀올 하셨는데 이거 훌步問題에 대해서 말씀율 

했습니다. 톰얘u에서 훌步라고 했는데 거저 럴만 뽑습니다. 지급 하나 하 

나 털율 뽑는데 훌步란 말은 훌훌上 어 울리지 않는다. 

그것 뭐 唯一팀 찌I없을 위한 음意훌 훌名올 훌뿜한 훌뼈훌훌들율 를 

빼 自 身이 내 놓았던걸 形I톨 흘 바꿔 가지 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다. 

그형기 때 문에 지급 훌톨上 톰빼이 天톰톨 위에 융라 었습니다. 우리 

보고 지 금 誠意요，이것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唯一팀이 안된다고 하 

데 지 금 天함톨에 융라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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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를務代表接홈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 굽 용 겨레와 世界가 우리률 

훌힘j합니다. 그래서 그저 간단합니 다. 간단합니 다. 이거 本來 우리 討훌하 

고 合意했던 대로 10 個項 빨리 훌名하면 됩니다. 

이 뿔名해서 무슨 必要있 느냐 輩先生님 말씀하시 는데 훌名하면 民훌앞 

에 홈約하는겁니다. 하띤 唯一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걸 믿지 

않습니 까 ? 

南 ( 李휠來 ) : 장선생 얘 기 다 했 습니 까 ? 

뼈 (張忠홉 ) : 흥분하지 마시라요. 

~t ( 장 웅 ) : 흉분하는게 아니라 이게 안타깝다 말입니다. 아 이거 오늘도 

또 說훌훌률 하는데. 

南 ( 李훌來 ) : 장선생 ， 오늘보니까 굉장히 톤이 높아지셨는데 血훌 융라가면 

健康에 도 안좋고 그래요 조용히 합시다. 

김단장님한테 제가 한가지 質問하겠습니다. 

10 個명을 다 合意를 해 놓고 왜 이제와서 딴소리냐 그런 말쏟올 여러 

배 하셨 는데 !톨方이 이 미 合意했 다고 하는 10 個項이라고 하는 것 이 지 

나 89 年度 12 月 22 日날 있었던 第 6次 本흙훌때 우리가 내놓은 훌을 

貴빼에서 워 100 % 쫓흉하겠다고 그러셨죠? 

그때 우리가 내 놓은 빠成 • 훌를 方훌에 대해서 

내 놓았는데 그것올 검토하시면서 좋다고 다 받아 들이겠다고 했는데 그것 

아하시 는거죠 ? 

~t ( 김형진 ) : 흥先生이 잘 理聊 봇하네. 를務代表훌빼 5 훗 말씀하시는데， 

10 圖몇이야 

홉달동안 

셰번씩 서로 주고받고， 협比表 5 번썩 하면서 아 

해서 음훌된거 고 그다읍에 또 10 個훔 우리가 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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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낸 결 보라요 ， 貴얘n 의 하나 다 그대 *흩成되어 있습니다. 

南 ( 來 ) : 아니 제가 質問드리는건 ， 그런 아니면 아니라고 씀하세요 . 

그러 니 깐 제가 알기보 6 次뺑談때 내 놓은 그 훌올 다 받아 들였으니까 

거 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시 ....L:.- . 

때
 

서 둘러서 하셨죠? 이 제 . \J‘가 다 됐으니 。

표하자늠 발씀올 하셨뇌 ， 그때 우 ιl測에서 어떻게 이 게 이 

，-. 까이 줍더 I誠賞하게 檢討가 되 여기 홉íJ提條件으로 제 시 한 f삽}顧뜰이 

다 合 :훨가돼 야 싼意가 된 삿 이 지 一}i센J 。 A J意가 됐다고 하 때
 때 

題가 있다 러한 애기 찰 제가 한실효 기억 · ‘니 다. 

~t ( 김형진 ) : 그래 유훨; 안됐다는가쇼 ? 아니 1來先生 ， 또 意‘ 안됐 

南 ( 李짧來) : 아니요 . 合 ·意안됐다는거 보다도 ， 아니 얘기 뜰어 보세요. 

/
l
、

/
l
、

/
!
、

北

南

北

단하시오 . 

來) : 아니 상선생 이 길게 말씀하는거 었는데. 

마해야 

南 (李學來) : 사실 우리 1 970 年代 南北體育 하 니 

. . 마 그품안에 여 러차례 에 南北體뽑-햄짧올 우리 가 비
·
 

T 다 

하고 말지 않았슐니 까 ? 

- ’ J 하시 듯·이 

5혔 

다 

시 켜서 장님 어딱하 r一 이 번 南北

“’다 앙 가지고 ， 사 

그 이l 기 서 

.. 해 왔먼게 .입니 다. 

1 않 。 이익 올 참수하며 

f 까지 

H 데 . 내 얘 기 어보세요. 그런데 南北11 이 그야 n }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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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와서 말이죠 , 이제 정리해야 할 단계에 와가지 고 뭔가 석연치 않 

은 方向으로 홍뼈혔，가 흐려지고 있는것 같아서 꽤나 마음이 아플니다 . 

• 001에서 얘기는 이제도 누누이 말씀하시듯이 빼北l톨育i훌훌훌이 잘 이루 

어지지 않고 있는 理由가 10 圖핏율 다 合意해놓고 별도로 혹옳 하나 

더 내놨기 때문에 • 그 附則이라고 하는걸 내놓았기 때문에 이게 안되고 

있는 것으로 말씀올 하고 계신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라고 이렇게 생각올 합나다. 

우리가 지난 6 次혐識때 내 놓온 훌올 .測이 다 전면 수용올 했으니 

까 이제 다된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에 6 훗會짧 때에 

우리가 뭐훌 提훌올 했고 또 賣빼에서는 어떠한 約東율 했으며 그후에 

훌양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가지만 제가 빼홉文률율 

根률로 하여 아주 를훌훌的인 말씀을 드렬까 합니다. 아까 장대표는 현미 

경적으로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 

제가 오늘 그걸 가지고 나왔어요，제가 혹시 잘못 기억올 하나 하고 

6 次슐靈때 첫훌훌륨文하고 관계 문헌올 가지고 나왔습니다. 관계되는 것만 몇 

가지 추려서 말씀올 드려보겠습니다. 

6 次會짧때 첫 훌훌롬文에서 저회가 이런 말올 했어요. Ir ~方間에 基本

피，~홉에 대한 훌‘見一致가 이루어져 合훌훌를 훌룹 • 갖훌훌할려면 合意돼I項의 

훨흩.한 톰行올 保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얘 

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保障훌톨라고 하는게 뭐냐 여기 여섯가지훌 얘 

기룹 했는데 첫째가 훌手빼 호칭문재에 있어 中홉홈 킹를홉2. r엽훌， 두번째가 

훌手훌훨에 있어서 채접종목의 細짧흩目別 훌手훌1m애 판현 rd1l1. 세번셰 

} 훌手빼 빠成에 있어서 빼훌율 l 名으로 할것이냐 2名으로 할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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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問題， 그다음에 네번째가 共同훌務局의 設톨톨뿔所롤 어디로 할것이냐 

하는 問題 그리 고 다섯번째 •• 

~t ( 김세진 ) : 그게 다 保障훌훌置라는 셉니까， 그런 問題들이 ? 

~t (허혁필 ) : 그게 어디 保障裝톨입니까? 

南(李훌來) :아니 아니 保障裝置가 이 훌에 나와요. (北빼代表 톨훌) 

그다음에 다섯번째가 뭐냐하면. 

~t ( 허 혁필 ) : 혼돈올 했구만. 

~t ( 김 형진 ) : 훌來先生 , 좀 정신올 가다둠으시요. 

홉( 李훌來) :아나 아니 얘기 들어 보시요， 다섯번째가 뭐냐하면 뿔一팀 共

同推進홉쩨*의 빠成 • 훌훌에 관한 별도 規定問題 그리고 여섯번째 지급 우 

리가 논란의 대상이 되 고 있는 겁니다. 合意훌핏의 훌1. 한 .. 行保훌rØ' 

題， 다시 이 얘기해서 이 여섯가지 事項들이 열개의 基本훌홉 合意 이전 

에 合意·決定되어야 할 훌提條件이라고 하는것올 우리가 분명히 얘기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貴빼은 그럼 어 떻게 얘기했느냐， 뭐 조금있다가 제가 말 

씀올 드리겠는데 그 以前에 우리가 合意훌項의 훌R.한 .. 行保톨훌 問훌훌에 

대해서 구체 적 으로 擾示를 한바가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 했느냐 하면 『찢方合意훌項의 훨흩한 톨行保훌에 대한 

혐뼈톨 內外的으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合훌훌맺의 用題定훌， 뿔一 

팀 때t成 • 풀加에 빼한 日程의 훌守. I톨育外的 問훌와 불연계 그리고 合훌 

훨 不.. 行時의 惜톨問題 훌에 대해서 슴훌하고 이률 ~方 홈局이 9훌 

훌하는 것이 좋겠다 j 고 하는 그러한 훌올 구체적으로 우리가 훌示톨 했 

니다. 이에 대해서 톰빼에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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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김세진 ) :뿔來先生， 제기했는데 그 以後에 여러 차례에 걸쳐 그거는 톰 

行 保&훌훌훌置가 아니다 하는게 명백하게 다 됐는데 또 자꾸만 그래요. 

홉(李훌來) :내얘기 들어봐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貴測은 어떠한 反훌올 보였느냐， 實빼에서도 t홈定 

的인 反廳올 보였어요. 이와같은 몇가지 뭘훌項들이 열가지의 基本훌項율 合

훌、하기전에 이 루어져야 될 前提條件이라고 하는 것올 우리가 얘기했올때， 

첫 發륨文에서 얘기했올때 톰삐l에서도 분명히 이런 얘기률 했습니다. 여 

렉운들 혹시 딴 얘기할까봐 會훌훌까지 가지고 나왔는데요.톰빼에서 이 

런 얘기룹 했어요. 

『우리 는 뿔剛이 제기한 이 保짧問題률 理聊하고』 理解한다고 그랬어 

요. Ir행麻하고 역시 철저히 實測의 要求대로 이 項옳 우리가 合훌‘ 본 

10 個의 쩌H則의 릎守를 위해서 확고히 훌保한다는 것올 다시 명백히 합 

니다 』 그렇게 얘기했습니 다. 

그러면서 나중에 會훌 끝마무리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하면 이런얘기 

까지 했어요. 톰훌先生님， 우리 首席代表님한테 하는 얘기였습나다. Ir꿇 

先生님， 우리 모든 意見올 를務代表接홉에서 해 보니까 아주 좋지요 ?J 

이 렇게 말씀올 하시면서. Ir 그래서 아까 난 처음 들은 말이돼서 』 말씀하 

시면서 이 런 얘기 를 했어요. r 合意事項層行율 위한 ~~를裝률 이것도 를 

務代表接홉에 가지 고 나가서 이렇게 해서 거기서 협훨합시다. J .빼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10 個휩 10 뼈基本項율 合훌‘하기 이전에 찌îJ훌훌件으로서 이러이 

러한 것 들이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올 提훌했율때 .뼈에서도 그것 훌훌 

하다는 얘기 활 했어요. 그리 고 .B~경훌훌빼에서 하자는 얘기톨 톨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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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흩務代表接톨에 훌훌 

하게 그 內容올 다듬어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톰뻐u에서는 어떻게 했 

어요.Jt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만들어 가지고 나온게 뭐냐하면 이거였 

어요，결국은. 

「合意훌項올 위한 合意홉 」 이래 가지고 r 11 次 아시아경기대회 唯

一팀 빠없 ·훌加롤 위한 南北l톨育훌훌훌 合意훌명올 훌~.히 .行하며 힘|훌훌이 

나 鏡技훌加릅 중지 또는 포기하지 않율 것임율 뚫約한다』 고 하는 이 

러 아주 피상적인， 를任질 수 없는 이러한 內容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園柳훌理뚫에서 이제 이와같은 南北l톨育홉훌 ~方代表閒에 合意

명이 훌~.히 ø行되도록 훌훌 支훨·빼力할것임옳 확약한다고 하는， 휩保한 

다고 하는 이런것만 가지고 나왔어요. 其l훌的인 4 가지 項에 대해서는 전 

혀 합及이 없이 해가지고 나왔단 말예요. 

이것율 보고 우리가 어떻게 .빼이 정말 이 南北l톨育 .. 옳올 成훌시킬 

려고 하는 意志가 있다고 하는 것올 믿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연 영 협*윌惠이 가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단장님올 비롯한 톰빼에서 장웅代表째서도 아까 힘 주어 

nι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6 훗슬靈때에 우리가 約혔한대로 10個

횟이 合意가 됐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 以뼈에 우리가 해야 될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올 아마 짧定안하면 안될것입나다. 

北 (김형진 ) : 가만 내가 좀， 이제 톨來先生이 이야기했는데 保障훌훌톨 ••• 

에서는 6 훗.훌때에 基本훌홈에서 훌훌했어요. 

삐 ( 훌훌뾰‘빼 ) : 훌훌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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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김형진) :가만있어요.提월했는데 合意된거 없어요，슬쩍 .11빼온 비췄습 

니다. 그다음 보십시요. 

홉 ( 李훌來 ) : 아니 우리가 분명히 이거 를 提示를 했고 .11톨에서 우리가 훌 

示를 한거 100% 다 수용하겠다고 그때 그러잖았습니까? 

~t (김 형진 ) : 가만있어요， 가만있어요. 合意 .. 行保훌훌훌톰라는 것은 무엇 

율 말하는 것입니까? 共댐흩進빠빠 빠成과 運훌細則이 홈홉局의 保障톨훌훌 

훗換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것이 면되지 또 무엇이 必要하단 말입니까? 

기억나십나까? 물어봤죠， 그러니까 首席代表先生 『물론 ~局의 保障훌 

도 있어야 하고 또 올림픽흩홉엠의 훌훌훌도 있어야 합나다』 이렇게 이 

야기 했 습니다. 

그러니깐 내가 『좋습나다.그렇다연 를務代表훌톨에서 합훌합시다』 아 

이 것이면 족한 것이지， 아 이 것이연 촉한 것이지， 여기에 무슨 다른것이. 

그래서 우리 세진代表先生 그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t ( 김세진 ) :흉뺑的으로 내 이야기 하겠으니까 좀 잘들어 추시오. 

이제 는 首席代表先生이 뭐 唯一팀 올 할 의사가 우리가 없다 한마디로 

이야기 하띤. 훌來先生도 뭐 이렇게 된데 대해서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말 

-~ 하는데 왜 이 러 한 말올 거기에서 하겠는가. 나는 두가지 間훌에서 거 

l 서 理牌 하셔야 할 問顧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째는 뭐 인가 첫 째 는 우선 톰빼에서 훌훌 全홉폴에서 합훌톨되고 있는 

또 용意되 고 해야할 일이 무엇인가 말하자연 우리 代훌들이 훌훌에 充

.하자연 무엇 올 어디메까지 얼마만큼 하면 되겠느냐 하는 이러한 問훌 

-르에 대 한 理聊홉홉몇로 부터 나용것이라고 이렇게 홉니다. 

T번째 는 우리 가 唯-팀올 하자연 많은 일이 있지만 우리 代훌들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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슨일올 해야하는데 그 일올 어떻게 하자고 했는가 하는 것들은 이미 

合意‘한 그 合意事項 톰行올 똑똑히 하지 않은데 그런 홈 因이 있 다고 

생각합나다. 훌l훌的으로 하나 하나 짧明하겠습니다. 

우선 貴뼈IJ에서 理W￥錯課가 뭐인가? 지금 首席代表先生이 唯-팀올 하 

자연 많은 일이 있는데 이 일들은 우리가 다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共

I펴훌員훌I 단계도 빼係를 하지말고 우리가 다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 

렇게 지금 여기서 얘기률 하는데 . 

그러면서 또 무엇까지 얘기를 하는가? 뿔階훨올 이야기 했습니다. 1 

投階는 오늘 옳훌에서 할꺼요 2뿔階는 共同훌員.에서 할꺼요 3投階는 

무슨， 이렇게 되면 3뿔階가 있올거고 4뿔階가 또 있올거고 이렇게 아 

마 段階的으로 내놓으실라고 하는데 우선 우리 이 훌훌옹 우리가 해야 

할 l段階 內容올 명백하게 理聊룰 하시라 지금， 理解錯훌다 理解錯훌훌. 

물흔 唯一댐올 빼成해서 1 1 次아시아 大홈까지 훌加하자연 할일이 많습 

니다. 할일이 많지만 우리 代表들이 나와서 해야할 훌業이 限界가 있습 

나다. 이 限界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限界라는게 바로 唯一팀홈없方훌 

열{뿜項 이것을 읍意、해 놓는게 우리가 해야 할 말하자연 ff흙입니다. 限

界， 훌業內容으로 限뿜입 니 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l 휠 名뽑問훌훌 2 명 깃발問題. 3 몇 노래問題. 4 

명 무슨 훌手빼빠없問훌홉. 5 휠 훨|훌훌問題 축해 서 아홉個 項까지 우리가 規

定율 하고 이외 間題는 여기다， 10. 其他 『其他 唯一팀 問훌훌와 빼를되는 

f냄題는 共同훌멸1톨에서 k훌훌 • 決定하자』 이렇게 여기다 박고 슴릎톨 했 

니다. 

그러연 우리가 요 아홉개 훌까지 聊決해야 할 rØ'훌톨 다 聊決혜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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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우리 代表들의 任務고 여기에 充實하는게 말하자연 ff:務에 充

한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서 우리가 이거 블 다했느냐 못했 느냐 이 걸 正홈하게 가려내야 돼 

요. 이 렇게 놓고 볼때에 PfE-팀 삐*成올 위한 101뽑方훌 合意 다 끝나거 

요. 

다관에 여기 9 폈에 있 는 共同훌홉뼈推進農1톨 어떻게 해오자 하 

것도 다 討해했거 든요. 이렇게 하면 이 아홉개까지 우리가 하자고 한 

게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제기되 는건 이 10 핏에 따라서 「유얼팀共間훌員홈에서 없훌 • 決定

하자」 이 렇게 合意했으니까 다 이 렇게 넘어가야 된단 말이예요. 

그런 데 지금 이게 뭐인가 이 자리에서 이 아홉개 其他問題 뿔起되는 

거 .剛이 얘기 를 하는거 말하자면 附則. 뭐 附률읍훌훌 1, 2 ,3 , 4 뭐 

이 렇게 복잡하게 . 이 건 다 이 밑에 내려가는 건 明 白하니 7Jt同훌員.가서 

없훌 • 決定하자 했단 말이예요. 

南 ( 李뿔來 ) : 그거 合意폐I項톰行保童앓 이미 그안에 들어있어요. 

~t: ( 김세진 ) : 그러연 이 렇게 우리가 合意한 問題를 똑똑히 理聊 하시고 

우리 대표들이 해야할 훌훌限界는 여기까지다. 唯一팀을 빠成해서 아세아 大

}지 융加할려면 많은 일 이 있지만 우리대표들이 할일은 明白히 여기 

까지다. 

그권 데 우리가 할연 

R톨률 자꾸 뿔월하고 이 

를매이 얘기 

는데 이제 2 段階

다했음에도 활구하고 여기다 이렇게 •• 톨한 問

아되 는데 우리보고 유얼팀율 안할려고 한다. 

거 보연 뭐 l 段階， 2 投階 이형게 얘기훌 했 

A.意톨 내놓고 3 뿔階 또 뭘 내놓겠고 또 4 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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階는 뭘 내놓겠는지는 몰라도 이런식으로 해서 유일팀을 안할려고하는건 

貴빼의 속심이 아닌가. 이게 들어났지 않는가 지금. 

南 ( 李훌來 ) : 그것 뭐 똑같은 얘기 자꾸 하지 마시고 其他훌項올 말씀 

하는데. 

北( 김세진) :이거 이거 누구나 明白한거고 世上에.이환한세상에 그누가 

이거 를 모릎 사람이 있는가 지 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이렇게 

나와서 생 트집올 쓰는가 ? 

T번째문제. 두번째 내 얘기 하겠어요. 

南(李훌來) : 其.他훌훨 아까 얘기하는데 그건 얘기 안돼요. 그 이전에 우 

리 가 빼行保@훌훌훌置 먼저 다루자고 했잖아요. 

~t ( 김세친) :두번째 내 具|훌的으로 더 애기 룹 하겠는데， 이자 이자 워 

빠 •• 附톰合意톨 • 

南〔훌훌忠홈) :너 무 오래 얘기하면 말이지요. 

北(김세진) :아니 理4￥률 정확하게 하셔야 되지 않아요. 

南 ( 李뿔來 ) : 시 간 훌H約올 합시 다. 

~t ( 집 세진 ) : 그래서 이제 答홉하지요. 내 이제 다 얘기 룰 했 는데 자 이 

거 뭐 周훌훌聊聊 . 附 ßIJ ， 附則도 이제 3 가지는 다 이렇게 됐기때문에 나 

며지 네개가 남아있다. 그러띤 녀l 개도 다 공동위왼회가 할거라는거 우리 

얘기했고 用짧聊聊 . 열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用훌훌W￥ I톨 問題도 다 共同훌 

에서 할 소관이리는거 이미 얘기 를 했는데 이거 아마 홉席代훌선 

생이 장 理I￥하지 못해서 내 오늘 간단히 正훌하게 다시 해 주겠는데 

用 홈톰 *￥. 13 f뽑項이 다 #同훌員슐에서 할 겁니다. 

l톨的으로 이제 봅시다. 그 用麗麻흡 l 핏 1 맺 어떻게 되어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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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l 명. 나 目 의 擾훌한다 합은 북경아세아훌흉大. 훌훌훌員슬 빼이 

~方이 合意한 짧一팀 呼稱 中園語 표기를 흉톨 • 便用하도록 共同으로 

률善의 努力올 다한다는 것올 말한다 J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그러연 여기서 追求하는 基本內훌이 뭐냐. 말하자연 中훌語 表記問題.

名뼈表記문젠 데 이 건 北京아세아大슬組i훌훌톨훌하고 빼係問훌거든요. 

다시 말하면 훨外的間題란 말이예요. 

러기때 문에 對外的問顧는 共同훌員흩 *훌能에 어느 대목에 속하는가. 

이미 우리가 共同쫓員훌 훌훌細則 혐꿇하는데 여기 이제 r 1 共同훌톨 

」 그안에 「 가」 여기 農龍입니다. 그 農陸안에 ( 2)에 『 共同흩員슬는 베 

이정아세아훌技大홈 組훌훌훌會와의 各f훌 훌絡 둥 훨外8톨홉율 훌行한다』 

이렇게 ~ 白히 밝혀져있거 든요. 

그러니까 이 對外的홉能올 수행하는건 #同훌員솥에서 하게 되어있기때 

τr에 #同훌톨홈에서 하면 된다 이거예요. 우리 共同훌톨*에서 이 훌 

훌된 問題률 討論하자는 거지 提起된 問題률 일축시키는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共同훌員슐에서 하자는 거. 

그 다음에 「用語聊홉 2 J 하나 또 흡시다. 2 에 어떻게 되어있 

가. 第 4 훨 「 나 J 9 의 『 還 tt戰은 合同 훨11훌期間 마지 막 段階에서 公뼈的 

o 로 .뾰한다』함은 合同없"훌이 終了된후에 텀 ôll뼈 관중과 상대빼 참판 

단이 경기 률 자유롭게 훌톨월하도록 이렇게 規슐하면서 이 무슨 랴디오 

l 테레벼 중계률 보장하는 둥 그 다음에 이제 北南來往人員훌률 몇명 • 

몇명 이렇게 규정해 놨단 말입니다. 

럽 여기서 한마디 로 얘기해 서 다 보게되면 뭔가 이거 는 선발전때 

取합.~홉 f법훌 어 떻 게 하겠는가. 그 다음에 두번쩨 는 來往하는 A톨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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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얼만큼하겠는가 이런 問顧거든요. 이런 문제는 어디에 명백히 밝혀 

져 있는가 共同委뭘.톨흙에서. 

이건 이제 共同委員* 빠成·훌툴方훌 r 1 공동위훤회. 가홉廣」에 

서 여기 ( 1 에 그 안에 든 (기} 에 이 안에든 @에 어떻게 정확하게 밝혀 

져 있는가. Ir合同뱀|훌 및 선발전시 훌훌빼훗훌 및 기자단취재에 판한 

사항은 #同委될*에서 훌훌·決定한다』 이렇게 돼있거던요. 

南(李뿔來) : 그거 언제 홉힘예요? 

~t (김세진 ) : 톰測이 내 놓은. 지 금 내놓은 홉料입니다. 를빼이 내놓은 지 

금 이 홈料 이걸 보시요. 

南(李훌來) :언제 오늘 낸 흩料요? 오놀낸 를뼈나 어제낸 훌料나 本

質上 변함이 없습니다 평 目 上 훌함이 없고. 아니 아니 우리가 슐짧해온 

過程에서 • 거 듭 討훌過程을 통해서 흩正 • 補完 ------.

~t ( 김 세진 ) : 자기 가 내놓은 항목조차. 훌來先生 다 잊어먹고 지금 여기 

나와서 홈짧올 한다고 하는데 • 

南 [ 李훌來 ) : 그런식으로 훌옳하면 곤란해요. 그건 우리가 서로 .正 • 補

完하는 

...... -

i뼈程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 고 6 훗슬훌훌때 우리가 내놓。 훌요 

~t ( 김세 진 ) : 훌來先生 , 自己가 내놓은 훌마져 다 잊어 먹고 지 금 여기 나 

와 한단알이예요 지 금? 그래서 이 렇게 생 트집율 하지 마시 고요 훌來先生， 

이렇게 생트집쓰지마시 고 자기가 내 놓은 훌 우션 흙究 좀 하시리구요. 

빼 ( 任台홉 ) : 자. 이 제 그만 훌홈합시다. 그거 뭘 생트집만 잡고 있어요. 

~t ( 김세 진 ) :이렇게 지금 를빼에서 는 열세개 항들이 다 보면 共同흩 

*에서 할게 明白하지 않습니 까 首庸代훌先生님 ? 그렇지 않습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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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데 햇 때문에 여기다 내놓고 자꾸 여기서 討옮하자고 합니까? 우리 

는 共同훌員슬가서 이 問題률 혐흩흩하자고 하는겁 니 다. 

우리가 톰例에서 l 月 10 일날 이런 문제롤 내놓지 않았더라면 아 

까 우리 장선생도 얘기 를 했지만 이미 基本合意훌평들이 서명이 

다 돼서 이젠 여 칠 안 있으면 共同흩홉 하게 될것 이고 이런 

τ「제 룰 다 합의 끝낼 수 있었올 겁니다. 

그떤 데 이게 지급 l 月 10 日서부터 이게 계속 슬옳들이 공회전 돼오 

J 이젠 이 렇게 하는데 그 이치가 뭔가? 소심이 뭘가? 이게 톨 

렸다 이거예요. 이게 속심이 틀렸다. 

南 ( ff台젠 ) :허허허 속심 이 블렸어? 

~t ( 김 세 진 ) :授階힘올 지금 내놓으면서 이거룹 I 웰階로 . 1 段階 뭐 하자 

..l!. 하는데 2 段階에서 또 뭘 내 놓올혀고 하느냐 3 짧階는 또 뭘 내 놓 

려고 하느냐. 

뼈 ( 짧뿐、빼 ) : 저 김선생 • 아니 興톨하지 마세요. 

~t ( 김세진 ) : 이게 唯-팀 하자는 意뿔、인가? 이게 唯-팀하자는 성의인 

가 이게 ? 이 렇게 하고 우리부터 안할려고 한다 이런말올 차마 어떻게 

그런말을 할수 있는가 ? 良心이 간지럽지 않습니까? 

南 ( 任台淳 ) : 아니 내 가 말람 

홉 ( 李뭘來 ) : 그저 김 선생 • 

표드 •••••• 
D • 

~t ( 김 세 진 ) : 정 말 유얼 팀 올 하실 려 면 … 

뼈 ( 꿇뿐‘M) : 말씀 다하셨냐구요? 

~t ( 김세진 ) : 지급 아 다 했습나다. 이 젠 유일팀 율 할려는가 안할혀는가 

n 제는 지 금 首席代훌先生 !지 금 유얼탑율 할려느냐 안할혀느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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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문제 는 누가 빨리 이 基本合意寶들에 훌名올 하고. 

南〔張忠植) : 그리고 저 같은 말이라도 말이요 무슨 良心이 간지렵다 말 

이요·- - - • 

~t ( 김 세 진 ) : 共同쫓혐톰륜 내오도록 하겠는가 ? 여기에 意뿔、를 表!VJ 하는가 

안하는가에 따라서 유일 팀 올 활려 느냐 안할려 느냐 하는걸 가려 보게 됩 니 

다. 

南(張뾰‘홉) :여보세요. 훨思表示웰 수 있는 것온 우리가------. 

~t (김세진 ) : 그래서 난 首庸代表先生이 좀 지 금 내놓은 一切問훌훌들올 다 

시한번 再考하시고 유일팀올 하시자고 진심으로 하신다면 이렇게 나오셔 

야 된다는 걸 i足求합니다. 

뼈(張앞、홈) :김세진대표님/저기 우리가. 내용올 우리가 말이지요. 

~t ( 김형진 ) : 거 아니 그 말이야 이렇든 저렇든간에 세진代훌말한게 맞지 

요 뭐. 

北(장 웅) : 훌來先生이 그저 모든 文件이라고 그랬는데 . 1 月 18 日에 춘 

文件 í 1 共同훌홉륨 가 홉能 J 6 훨에 • 1 月 18 日에 받은 文件 여 

기 있습니다. 

빼 ( 李훌來 ) : 아니 그게 장선생 ! 그게 어떻게 된건가 하며는---- -. 

~t ( 겁세진 ) : 뭘 어 떻게 된게 .거기서 내놓은 훌인데. 

南 ( 훌훌來 ) : 12 月 22 日 날 우리가 내 놓은 훌올 훌빼에서 다 쫓容한다는 

홈tr提로해서 내 놓은 훌이예요. 

~t ( 장 웅 ) : 글쩨 그러 니 까 그거 면 된 다는 거 예 요. 

빼 ( 張忠뼈 ) : 내 딸씀 초 어 보세요 말올 할때요. 서로가 이 렇게 표현에 

있어서도 서 로가 상스럽게 훌하연 .該하는데 기 분이 좋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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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아도 서로 지금 意見이 안맞아 가지고 서로 기분이 좋지않 

은데 거기 뭐 良心이 간지러우니 • 내 솔직한 얘기가 를빼이 그러한 表

現 해가면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훌非걸고 싶지는 않고 우리 內容

!펌顧에서 보세요. 

우리가 지금 40 年間 分Ifi된 狀顧에서 여러가지 用語， 우리가 서로 

表現한 말에 있어서도 어휘의 차이라는 것도 많이는 없지만 그런 차이 

가 생겨요. 

그러며는 우리가 .剛에서 정말 단일팀 올 만드는데 성의 롤 낸다. 우리 

애IJ 이 그것을 갖다가 방해하고 회피한다. 자꾸만 이렇게 f任올 우리한 

테 전가하는데 ， 그러며는 지금 우리 南北間에 여러가지 숭훌가운데 잘 

港行이 안된다 이거 예요. 

지난 7 次슬훌 때도 얘기했지만은 이 분위기라는게 대단히 훌훌훌한 

rn1뼈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난번에 故훌짧問뼈 우린 代表는 아니지바· 

~t ( 김셰젠 ) :아 首席代表선생! 그 얘기 률 하시기전에 우리슬讓이 분위기 

도 좋고 잘되던건 데 왜 l 月 10 日에 이 런걸 提起했느냐 하는 얘 기 

좁 해주시면 좋겠어요.뭐 다른 얘기 필요없어요.故훌혐問빼 우리하고 

무슨 관계있습니까 ? 

우리야 會훌이 아주 잘돼나가다가 l 月 10 日에 가서 지금 이런 릎훌 

曲折올 캠고 유일팀이 지금 암담한 그런 狀顧에 들어 갔는데. 

南 [ 李훌 來 ) : 김 선 생 ! 얘 기 좀 들어 봐요. 首席께 서 말씀 율 하 는 데 왜 

렇게 ......• 

~t ( 김세진 ) : 가솜 아프잖아요 지금. 首席代表께서 보세요. 가솜아프지 않습니 

l? 그 이거 체육인 툴로서 는 정 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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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張j뿐‘植) :남이 문세를 樓起한 動農라든가 背景이랴든가 理由라든가 이 

러것올 說밍}하지 말라고 하고. 

~t (김세진 ) : 다흔 얘기는 하시지 마시고 왜 우리 l톨育슬짧이 이런 曲折

올 겪 는가 이거나 이야기 합시다. 

南 ( 쩔훗承 ) : 김세진대표 ! 왜 首庸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자꾸 그래요. 

~t ( 김 세 진 ) : 다른 얘 기 를 하지 맙시 다. 우리 다른 얘 기 하지 발자구요. 

그꺼 땅백히 하자구요. 자꾸 이 렇게 복잡하게 딴들려 하지말...L!. • 

홉 ( 任台핸 ) : 아니 남보 고는 얘기하지 말라고 하고선， 다른얘기 하지맙 

시다. 다른얘기 하지 맙시다. 

南 ( 훨앞‘빼 ) : 그래 서 • 

~t ( 김형진 ) : 말씀하세요. 

뼈〔뭉훌뿐‘홉) : 그러면 이젓이 우리가 10 개 항올 合意해서 결국。 공동위 

원회 에 우떠가 문제의 써앗올 남겨주지 않아야 이것 이 단일팀요 만드는 

데 나는 수월한 길 가는 거라고 봐요. 

그렇다고 하며는 故훌짧問뼈에서 톨方間에 合훌、해놓고 나중에 여러가 

지 걸림돌이 생겨가지고서 안됐다 이거예요. 그러며는 원育슬훌도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서는 안되겠다. 

-^J Àl 적으로 흩方間에 이 것 。 다얼팀요 마드 ........ !'" e'- 있는 그러한 聽意가 있 

하떤은 이 러한 정도의 보장장치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마약에 北뼈IJ에서 , 나는 그렇게 생 각해요 北삐l에서 일팀올 만들기 위 

a-~ L러한 정성과 정 n 의가 있다고 하여는 , 를빼에서 말하는 뼈則 

에서 신경올 쓰는 으면 아 그 附則이 아닌 어떤 형태 카에 

內容과 흩탑가 lY1文化되 연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 가 그것올 바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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쩔한 까 ...l.!. . 

用 픔핍 W￥!톨上의 문제라고 하는것을 우리가 本슐談에서 이걸 얼렁뚱땅해써 

념어가게 되변 共 !퍼쫓와험가서 반드시 이 것은 l톨育웠術上의 問훌에 있어 

서 도 판 해爭이 벌어집 니다. 

~t ( 김세진 ) : 그넨데 共同쫓훌훌홈플 왜 믿지 않습니까? 

~t (긴 형진 ) :아. 提先生님 ! 아홉딸 동안 한조항 

이데，아 거기 에 뭐 얼렁뚱땅한게 뭐있어요? 

했는데 그테띤 N:뼈Ij에서 얼렁뚱땅 提起했나요? 

~~조항 대 조한 合意

{JtIJ에서 뿔起한 훌 그대 

~t ( 김 세 진 ) : 그리면 핏때운에 共同흩필흩률 내오라고 했습니까 ? ’ 

南 ( 張뾰‘植 ) : 그 정도의 내용올 톰剛에서 는 이것 을 자꾸만 .훌홉풀의 걸 

핍돌이라고 생 각하는데 이 정도는 本슐談 代表뼈이 해야할 일입니다. 

~t ( 김 세 진 ) : 가반 張先生님 • 짧先生님 ! 아 그 정도야 여기다가 共同훌 

땐에서 하자고 提起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南 ( 任台博 ) : 지 급 홉때의 얘기를 들어보며는 . 내 가 얘기률 좀 하겠어요. 

정하셨는데 왜 자꾸 우기십니까 이 렇게 ? 규정했는데로 하자는데. 

우리 討짧안하자는게 아닙니다. 共同委員會에 가서 討꿇합시다. 여기 규정 

한대로 뿔剛이 낚정한대로. 

~t ( 김형친 ) : 맞 아요. 세진代表가 얘기한거 가 백번 맞죠 백번? 얘. 아니 

그러데 張先生님 보십시 요. 얼렁뚱땅 넘어가자는 훌項은 .. 빼에서 提起한 

10 個項올 우테가 그대로 받아들였 는데 그러연 를빼에서 제기한 훌이 얼 

령뚱땅 提起한 婆이라는 겔 . 그렇게 된다고 귀결되는데 그렇게 훌훌한 

니까? 

뼈 ( 홍뿔來 ) : 共閒쫓員슬에서 하자는 이얘기 는 아까 우리가 이얘기했던 녀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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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뿔項올 本*讓에서 이얘기한 다음에 하자는 거예요. 

빼(任台淳) :자.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南 ( 提忠빼 ) : 아. 그런게 아니지요. 

北 ( 김형진 ) : 아니 • 왜 아니예요? 얼렁뚱땅 10圖項合意흩 이때까지 애써서 

合意했는데 톨뼈IJ에서 이제와서 는 그걸 뭐 얼렁뚱땅 넘어갈수 없다. 그 

렇게 하면 안되지요. 

南 ( 폈」암、홉 ) : ~同쫓員홈에서. 이화요 날짜가 없죠 ? 이거보세요 날짜가 없 

죠 ， 그러며는 . 

北(장 웅) : 그러 니까 이거 뭐 빛좋은 개 살구 ， 빈껍데기가 자꾸 나오는데. 

南 ( 任台뼈[ ) : 合意훌훨 B行保障裝團 .

南 ( 張앞‘께.) : 用聽修!훌上. 用훌홈聊빼하는데 뭐 그것 이 뭐냐하며 

北 ( 김형진 ) : 짧先生님 • 짧任的으로 발씀 ， 그렴 좋아요. e 그러면 예 좋아요. 

를때에서 , 貴떼에서 발하는 保障훌훌置， 合意훌II行保障製置. 그래 當局이 

保障하는거고， 올렴픽훌員會가 保障. 짧짧하는거 고 ， 아 이것이 면 족한것이 

지， 그래 寶測이 내놓은 ， 지난 時期 홈回는 했지만， 훌훨홉交훌훌훌技， 뼈짧 

g홉흉m 交뚫， 用語*￥•• 그래 이게 保障훌훌置입니까? 이게 保@훌훌훌훌g예요? 

南 ( 張，앙‘植 ) : 아니 , 그러면 f젠홈홉篇톨， 用語W￥ I훌율 안하고 간다고 생작올 할 

때 ~閒훌휩會가서 말씀이지요 ? 

~t ( 김형진 ) : 아니， 文쫓올 !홈理， 文훌이라는게 뭐예요 文算? 글뜻 맞추기 ， 

예 ? 뜻 맞추기 , 글자맞추긴데 그래 아니 

빼(張뿐‘삐홈) : 用짧W￥ .. 올 못받아 플이겠다면 나는 오히혀 ... 

~t ( 김형진 ) : 아니 가만히 계세요 . 이게 保廠製置이l 요 ? 말이 되지 않아 

아 ， 보장장치 라는게 合意 l，，~휩올 ÆI行하지 않으면 안되게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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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것 이 죠 ? 그러니 깐 合意짧에 홉名하고 .... 

홉 (강훌忠‘植 ) : 過去에 南~t間에 여러가지 회담경과라든가 이러한 실례를 불 

때 이러 한 程度의 製置가 필요하니까 單一팀 만드는데는 이것이 어려움 

요 주지 않는다 이 거 예요. 

~t ( 김형진 ) : 아， 가딴히 계십시요 . 좀 계세요. 합의서에 서명하고 그 다 

은에 寶局이 保짧하고， 政府홉·周이 保훌훌해요 그 執行올 그 다음에 올림 

픽활딩햄가 保證한다는거 를 슴意한단 띨-예요. 

아， 이 것 이변 뿜名올 해， 政府빼·屬이 保置올 해. 율림픽훌員*가 

짧置하는거 를 合意해 , 이것이연 되지， 아. 그래 훨t쩌tl에서 말하는 用題홈 

1톨， 鏡善交훌鏡옳， 그 다옴에 뭐 b훌훌앞흩홉훌뭘f 交흉 이게 ~J훌훌훌훌예요? 

南〔 張많‘홈) : 그거는 우리가 다 철회했어요. 

~t ( 김형진 ) : 없어졌지요. 없어졌지요. 

홉 [ 任台淳 ) : 行흩b올 보여 줄 수 있어 야지 • 행 동올 . 

~t ( 김뺑진 ) : 왜 없어졌는가 ? 保障鼓置가 아니고 會談훌題와 맞지 않기 

때 문에 없어 졌지요 . 그야 明白하지요. 

南( 짧뾰、뼈 ) : 아니， 슐談올 마치기 위해서 .. 

~t ( 김형진 ) : 그래， 이 것 이 保 t範裝置입니까? 뼈j 훌b裝嚴예요 制훌b훌훌훌! 

南( ~잃뿐‘植) : 그렇게 딸씀하시면 안됩니다. 그렇게 딸씀하연 안되고. 

~t ( 김홍l 진 ) : 制動裝置 ， !쩌白히 하십 시요. 

홉 ( 0:台훤 ) : 자 . 保障裝 험}動 ， 제가 말쏟올 하겠습나다. 

~t ( 김세진 ) : 

l 다. 다 

빼 (Æ台짧 ) : 

청$올 하시기 위해서 그랬 다면 다 

하면 間題홈決되꼈는데 말이 」ι · 

뻐IJ의 헬휩율 들어 • 툴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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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보세요. 

~t (김 형진 ) : 아. 會談막바지에 와서， 수표를 할 단계에 와 있는데 큰 걸 

쏘아놓고 이 제 다시 훈I論하자. 

南( ff台淳 ) : 아，제 

J.!.. • 

nι 갓~ 
D 어보세요! 내 얘기 는...1..L 말쏟올 하시라 

~t (김 형진 ) : 자， 이거 內外記者들이 봅니다. 世上 사람들이 다 봐요. 

南〔 錫，뿐‘植) : 이거 봐요. 

~t (김형진 ) : 어느것 때문에 안되는가? 

南〔짧忠홉 ) : .. 剛에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 조용하게 다 들었는데 우리 

剛에서 이야기할 때는 얘기하지 못하도록 해요? 

홉〔 任台摩 ) : 김단장님 發릎홈 안주시겠어요? 자， 나도 좀 얘기 합시다. 

아.이 것 참 얘기 못하겠어. 

~t (김 형진 ) : 아. 首庸代表先生께서 하시는데 자꾸 그래요. 

홉〔任台淳 ) : 우리 뭐 오손도손 얘기 하십시다. 

~t (김형진 ) : 뭐 오손도손해도 內容은 맺白히 任的으로 . 

홉 ( 任台淳 ) : 오손도손하게 하면서 內容올 뼈 白하게 하면 돼 요. 

내가 불적에 지금 貴剛의 밀·씀의 要톱는 合활‘훌項 톰行훌훌빨가 , 合意

項 톰行保鷹올 위한 g양置가 이 것이 制훌h裝置다. 

~t (김형 진 ) : 맞지요. 制動裝置죠 . 

빼 ( 任台淳 ) : 또 代表들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울 하고 계 

십니다. 그러며 A흘‘훌폈올 I톨行을 할 수 있 하는 일옴 누가 해 

놔야 代表R뼈이 수 있는. 마지막 단계에서 해야되 

가장 웹훌한 {f했가 이 合意짧핏폴 어떻게 하면 .월에 옮길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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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독 確固하게 保隨올 해 놓는 일을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 

~t ( 김세진 ) : 그래 ， 여기서 훌훌論하자고 밝힌적 있어요? 

홉( 任台淳 ) : 이 것은 가만히 계세요 ! 남의 얘기 률 들올 적에. 

~t ( 김세진 ) : 共同좋員햄가서 하자고 . 共同훌뀔숨가서 하자고 밝혔는데 이 

것올 정확하게 해야지 왜 이 렇게 誤와된 말올 하는가，이게 정 확하게 

해야지 . 

南( 任台팽 ) : 이 것 은 合意쟁項 빼行뽑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에의 

해서 되 는 것 이 아니라 홈方의 合意‘下에 保障이 可뿜하다 이렇게 생각 

요 하는 겁 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슴意훌項 톰行保障훌 내놓은데 훨해서 훌 

때이 이 것이 障짧률 造없한 것 이다. 會談앞에 陣6훌률 造없한 것이다. 

그렇다며는 合첼‘필項올 빼行하지 않는 것이 購짧률 造成하지 않는 것 

이다 이 렇게 되면 會談올 결렬시키는 것이 1'4 6홉를 造없하지 않는 것이 

다 하는 輪理밖에 안되는 겁 니다. 

~t ( 김형진 ) : 무슨 i움理가 그래 ? 

南( 任台펼 ) : 結 f則은 말입니다. ι‘ 디 IC.'‘ 項 層行保障裝 하지 않겠 

다고 하는 얘기를 이제 말하자연 .훌훌올 그만두겠다. 

우리11l1J이 그랬습니다. 今年初에 對話에 들어오면서부터 主훨한 것 이 작 

녀도에는 말로써 이것올 어 떻게 그림올 그렬 것 이냐 하는 것은 흩# 훌훌율 

했지마는 今年度에는 바로 9 月 달이 되며는 아시아훌홉大홈가 北京에서 열 

리게 됩니다. 

따라서 今年度부터는 이 것은 行動과 .훌훌으로서 모든 것옳 보여주어야 

된다. 우리 立뿔을 이 렇게 ~白하게 밝혔습니다. 

-55-



그것의 첫째 段階가 뭐냐 하며는 合意훌項올 철저히 톰行保훌하겠다고 

하는 意￡률 分明하게 드러내 보여야 된다. 정말 우리 없讓에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合意‘훌훨에 훌名하자는 데에는 아주 그 돼 

여러가지 얘기 많이 하시는데 • 이것올 훌固하게 R웅障하자 할적에는 그 

것올 全 00 搬回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것을 全面 빼回하자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며는 合意짧項 .. 行

保-障에 대해서는 全面하!으로 빼心이 없다.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 

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컨네 지금 過去에 내 놨던 훌中에서 훌훨훌흉交훌훌훌技롤 지 

n 問題률 삼습니 다마는 觀善交훌훌훌技률 , 그 小規模의 훌월善~훌훌훌技률 못 

할 種度:의 狀況에서 果웠 7~8百名 훌手들이 往來하는 이 훌手훌tt~훌 

이 果~ 可能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賣뻐에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意見올 말쏟하시 

기 때문에 우리는 百步 훌步해서 이것올 그러면 留保 하겠 습니다. 

이 렇게 해가지고 지 남은 것이 뭐예요? 를上 用훌홈解톨問題도 그 

- 고， 또 北京아시아體技大會 組훌훌훌홈會에 適報해 주는 問顧도 그렇고， 

A意짧項올 內容을 맺 白하게 해서 #同훌훌훌會에 념겨 주자 이겁니다. 그리 

J!. 또 협外的으로도 음意짧項올 明白하게 알려주자， 이런 얘기에 不過합 

니다. 

그런데 그것을 全面的으 어버리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온 뭐냐? 共

미훌훌홉*에 대해서는 애매한 內容올 넘겨놔야 되겠다는 말씀이고. 지금 

김단장깨서도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것이 우리가 내놓은 훌을 9個月도 더 

며 아시아훌技大뺀까지 말하자면 本會훌훌이 끝나지 않겠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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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말씀하셨는네.그 論理를 그대로 풀用올 시킨다고 하더라도 共同흩 

월슐에 이걸 넘겨 놓고 나서 9 個月 넘어버리면 아시아鏡技大홈에 어떻게 

짧一팀으로 나갑니까? 

지금 이 몇 가지 E훌項만 가지 고도 슴意가 안되는 狀況이라 할 것 같 

으며는 共同훌휩슐에 넘어가 가지고 이 한 두가지 f볍題가 아닌데 

(홈方훌훌) 

-..... 국 이것은 제가 총체적으로 볼 때에 마음파 마옴올 터 놓고 얘기 

해야지 이 렇게 우물안 개구리같은 생각올 가지 고서 얘기 

화가 안되 는 겁니다. 

하면 대 

그래서 톰때u은 적어도 單一팀 에'Jjt에 정말 뜻이 있다고 그럴것 같으 

면 톰行끊·障間題에 대해서 정말로 훌훌意률 보여야 됩나다. 

~t (김세진 ) : 그래 • 그결 성의로 보이라면 이제 이게 2 짧階라는데 3 質階

는 또 뭘 내 놓겠소? 4 段階 뭘 또 내놓구? 이렇게 해서 

이 렇게 하겠다는 거요? 똑똑히 말해야지 말이요. 

훌훌 계 속 

北〈 김형진 ) : 가만히 계세요. 任先生께서 말씀했는데. 얘기 했는데 그게 바 

우리가 말하는 貴없d의 속심이예요. 

명빽히 하건데 • 10 個項올 用語聊빼이 合意안되면 合意활 수 없다. 다 

用語解聊이라는 여 놓고 그것이 合意되지 않으면 10 

{뽑따 自 없도 合意활 수 없다. 그러면 l 項부터 열個률 또하연 우리 l。

(뽑項올 이홉달 했는데 , 또다시 거슬러 하며 

뼈( 任台햄[ ) : 우리의 속생올 아시겠어요? 

~t ( 김형진 ) : 아. 가만좀 계세요 ! 

홉( 任台홉 ) : 우리의 생융 아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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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김형진 ) : 아， 영백하지요. 

홉 ( 任台핸 ) : 우리의 속셈이 웹니까 ? 

~t (김형 진 ) : 뭐인가? 附則이라는 것올 내놔서 會談에 置짧를 造成해서 

야E一팀 빼rP..올 파훌延시키자는 거지요? 

南〔任台팽 ) : 우리의 속심은 정말로 實뚫에 옮기자는 겁니다. 말로만 어 

쩌 고 저쩌 고 하지 말고 行動으로 하자 이러한 얘기입니다. 

~t (김형진 ) :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허혁필 代表동무 좀 얘기하 

겠습니다. 

北(허혁필 ) : 저 좀 한마디 합시다. 

아까 꿇首席代表先生이 첫 훌훌룸하신 것도 듣고 또 任台뺑代表 얘기하 

는 것도 듣고 이렇게 해 보니까， 뿔얘u의 엠짧훌몇에 좁 問顧가 있다 

내 이런걸 얘기 하고 싶습니다. 

우선 이 層行뽕障裝置問題와 관련해서 오늘 많은 얘기 를 하는데 이에 

대해선 내 앞으로 좀더 길게 얘기 를 할려고 생각합니다. 

또 얘기 를 하겠 습니다마는 貴測이 6 次會談에서 톰行保~~훌훌훌置問題롤 내 

놓은거는，制限的인 內容올 얘기한 것은 훌홉쪼換하는 그 問題 뿐이었 

나다. 그 이외의 것은 지나가는 말로 그 훌올 내놓기전 훌톰률 얘기할 

때 한 얘기입니다. 

홉(李뭘*) : 아나. 첫 發릅文에 들어 있어요. 

~t (허 혁필 ) : 첫 훌륨文이지만 그건 다읍 훌올 내놓기 위한 훌톱로 얘 

기 활 한거 다 그 말입 니 다. 

그컷 도 그때 그쪽에서 는 「 開 諸훌훌다 」 이랬던게 그 다용 해 툴 바뀌어 

서는 「開짧없"01 다 」 이 렇게 둔갑올 해가지 고 완전히 른 보따리 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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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습니다. 한번 도 討論된 적 이 없었던 그런 問題들 · 

그래서 빼行保障렀함 I{-: J題에 대 해서 그날 제가 기억하기에 는 우리 111 長

m志와 鎭首 I뺨代表先生 사이 에 얘기가 주고 받아진 것 이 있는데. 톰行保 

障裝함에 분명 하l 짧局保障훌첸}를 말하는가 . 그러 니까 올림픽保隊도 필요하 

다 그런 얘기 흘 하셨 습니다. 

그럭하구 그 돼1뽑i낱 말하며 는 이 미 運짧細則에도 . 짧얘u이 내 놓은 共 rö

훌훌1~훌 않훌좋뼈U f{ lj 속에서 도 그게 밝혀져 있기 때분에 

곽 하면 되 겠 다』 우던 이 렇게 생각했던 겁 니다. 

아，그럽 이 걸 훌爛 

그러 네 그쪽에서 거 저 약간 지나가는 말로 스쳤던 걸 ， 그 다옴 한 

버도 提훌한 적이 없는 그런 問題 ..2- ••• 

南 [ 李댐인來 ) : 첫 發홈文에 내놓았는데 .... . . 

~t (허 혁필 ) : 첫 發롭文에 提훌으로 내 놓은건 아니다 그 말쏟이예요 . ( 톨 

方흩亂 ) 

南 ( 李學來 ) : 첫 發言文의 內容올 다시 한번 읽어 봐요. 첫 훌홈에 했 

다고 하지 않아요 ? 

~t ( 허 p 。 십 시요 . 첫 發름에 했더 내가 부인합니까 ? 

南 ( 좋뿔來 ) : 그래 얘기 를 해 봐요. 내가 나중에 얘기률 할께요 . 

~t ( 허 혁 필 ) : 그 래 서 • 첫 훌훌릅文에서 스치는 얘기로 슬쩍 지나갔다가 거 

기서 훌올 내 놓은 거는 『 홈理훌판 • 政R한當局 保&훌훌웰톨릎 5é흉하는거다 』 

그러 니 까 鍵首庸代表가 『올림픽 保짧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 률 했습니 

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實務훌톰에 그걸 가지 고 그래서 保훌훌.훌 홉* 

~ O l 지 . 그런 비 단보자기에 싸인 그런 ?큰 障圖物 ， 이.게 내 . 처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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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이 런 表짧올 씁니 다마는 그런 툴훌빼올 가지 고 나올줄은 우리 는 상 

상밖이다 이거예요. 

그래 놨으면 그 問題를 가지 고 지금까지 옥신각신 옥신각신하는데 , 제 

생각에 는 햄行保障裝뺑며 는 10 個項 合意뺨에 황名해서 世·上에 公開를 하 

면 그보다 더 ~障 4호健가 어디에 있는가. 그겹 니다. 

그렇게 하고 특히 오늘 훨測 그 댄짧쫓룹에서 문제시해야 되겠다J!. 

제 가 생각하는 것은 무앗 때문에 共 I퍼쏠굉會에서 U잃훌 • ~￥ 決할 이 f펌顧 

’= 요 이 햄談에서 다 끝까지 하자고 하는가 ? 이 게 중요한 !집!題입니다. 

南〔 李짧來 ) : 아. 그 얘기는 뭐 아까도 한 얘기 고 . 

~t: ( 허혁필 ) : 아까도 했는데 내 그래서 아까도 했는데 그 쪽에서 理톰훌 

못하기 때 문에 이 問題룹 내 더 얘기하자는 겁 니다. 

우리가 뼈 P양一팀 윤 빼成하자면 10 圖項 合，意훌훌핏에 뽕名하고 l뺨 

-팀올 ， ~I혀훌월훨를 내오면 됩 니다. 共同훌월 그쪽에서 거기 가연 

뭐이 안될것처렴 • 뭐이 불씨가 생 7-1 처럼 이 라저러한 表現의 

하시는데 共同훌휩빼에 가띤 이 e談 우리 10 名이 하기 보다는 훤씬 더 

삭 풍린다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 共閒훌협會는 우선 이 햄짧보다는 훗元이 

다픈 그런 農빼입니다. 鷹威있는 그런 農빼라구요 . 

l 가 이 제 짧首席代表先生도 거기 包含될지 … 

次元이 

겁톱 ( 李훌來 ) : 共同좋홉뺨에서 해야될 l홉項이 얼 마나 많윤지 나 아십니까? 

~t: ( 허혁 휠 ) : 많습니다. 글써I . 많아요 . 우리가 그 

홉〈 李훌來 ) : 그거 우리가 지 금 이거 다 保障裝톨f 다 해 도 

~t ( 감 상부 ) : 아니 • 뿔뿔來옮生 ! 왜 자꾸 이렇게 따집 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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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허혁필 ) : 그래서 이 共同훌뭘會 가면 지금 우리 여기 앞뒤 다섯명 

씩 이렇게 마주 앉아서 서로 지금 얼굴도 불히고 릅훌도 높이고.이게 

하자니까 지금 그런 것도 있는네. 

이게 앓結이 돼서 共同훌員혐가 나오게 되면 • 휩動的으로 이제 15 日

後면 나오게 휩니다 서명 올 하연. 그건 이미 그렇게 合意됐거든요. 그 

H 햄- 댐}顧 구태여 어 느날 共同껑훌휠행콜 내용다. 이 딸올 안해도 뽑·名만하 

떤 自 動的으로 15 日 以內에 나오게 된다 이겁니다. 

~t ( 김 형 진 ) : 그때 는 또 北과 南이 아니 지 요 • 

~t ( 허혁 필 ) : 예 ? 

~t (김형진 ) : 그때는 또 北파 南이 아니지요. 

~t (허 혁필 ) : 아， 그럼요.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團훌同志도 딸씀하셨지 

만 그때에 가면 이게 하나의 共同훌휩흠가 아닙니까.하나의 共同훌 

지금처렴 이제 이렇게 지금과는 좀 ， 말하자연 內容에서도 다르고 거 

기가연 또 지금 우리 다섯명 뿐이 아니 고 황門훌도 있올게고 훌룰. 兩

빼 껑한필長들도 훌1m하고 이 렇게 하게 되면 거기서 오손도손 다 해 결될 

수 있다 이거요. 

그런데 무잇때문에 測에서 이 共同훌웰會에 가연 안된다. 共同훌 

에 가만 안되 고 여기에 불씨가 생기기 때 문에 여기서 다 하자. 

이 것은 

시 켜 얘기 

가서 차 

아닌가. 

홉〔 李뺑來 ) : 

하여 

다 

가 發足하는 것올 꺼리 는.그 말하자면 더 여 

에서 

나오는걸 싫어하는 것옹 #同훌 나 

으니까 이걸 하기 싫어서 그러는게 

T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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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지요? 

~t (허 혁 필 ) : 아， 여기서는 거기까지 한다는 것이 다 있는네 무엇 때문에 

그거 내 놓는가? 거， 學來先生 말좀 들으시라요. (톨方훌亂) 

南( 提뿐‘植) : 나 한마디 할게 있어요. 

~t ( 김 형 진 ) : 가만 좀 있 으 라요 . 

~t (허 혁필 ) : 아니， 내 요거 줍 더하겠소. 

그렇게 하고 오늘 이처1 J톨뻐에서 附則이라는거 말하자면 그 껍데기는 

그야딸로 그게 • 그쪽에서는 10 個項올 빈 껍데기라고 그렇게 매도를 했 

습나다만 제가 보기에는 附則이라는 그야말로 그 껍데기는 베끼 고 속은 

그대로 있는 이 런거 했는네 그게 그것이 얼마나 不當·한 겐가 하는 것 

올 제가 한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Jt íJtU에서 이제 여기 「 第 11 回 北京아시아薦技大會 組織훌뀔빼 및 아 

시아올림픽 흙훌힘에 보낼 뺨뼈에 관한 合意협 」 이래 가지 고 편지닫. 

이래 훨뼈올 보내자고 한 그 條項에 이 런 內容이 있습니다. 

뭐 다 省略올 하고 내가 제일 !펌題屬된다 하고 생각하는 건데 • rr 

가피한 필情으로 인하여 單-팀 빼없 • 흥加가 어렵게 될 훌遇에 ~方

올림픽훌員會는 OCA 슬員훌格으로 個別 훌加하기로 合意하였옴올 알려 드 

렵니다 』 

이게 唯-팀이 되자는 것올 생각하는 사랍이연 이런걸 차마 이거 내 

지 못한다. 이게 진짜로 하자는 立빼이면 이 런 편지툴 그것도 우리끼 

리 얘기도 아니고 홈際M흩빠에 이런. 우리 이 렇게 北파 南이 했는데 이 

게 합의했습니다. 이게 안되면 우리는 唯-팀으로 가겠습니다. 아니 저 

個J}IJ팀으로 가겠습나다. 이 건 정말 창피스러운 일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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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기 에 

꺼 데 는 그쪽에서 지 n 

하겠다는 사람이띤，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 

不層行밥置 , 不層行時의 *홉置라고 그래서 6次때 내 

놨던 그걸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不層行時 惜톨라고 하게 

되면 이게 하자는 사랍들이면 不層行時에는 절대로 圖別的으로 못간다. 

이렇게 받는게 이게 오히려 옳은 것이지.예? 

南( 任台淳 ) : 아. 그게 비·로 뤘빼의 생각이 로구만 . 貴뼈u의 意圓롤 알겠어 

요 이 처I , 알았어요 . 

~t ( 허핵 필 ) : 여 보시오 . 그거는 우리가 組織훌뀔會 없員입니까? 가만 내 

저， 마저 애기 활 하겠아요. 

南( ~浪忠植 ) : 너무 혼자 서 발씀 길게 하시면 말이지요. 

~t ( 허 혁 필 ) : 별 로 길 게 얘 기 한것 같지 않 은데 • 

南( 任·台펼 ) : 훨測의 의도률 이제 알겠어요 이제. 

~t ( 허혁필 ) : 그.래서 제가 보기 에는 그쪽에서 이제 톰行保障裝I훌 요. 요 

다l 저번에 이제 그 꿇휩l흙代表先生이 뭐 背水의 陣올 친 다. 이 런 얘기도 

했는네 결국 짧行保障裝폈다，背水의 陣올 친다. 이게 말 뜻으로 따질 

때에는 옆으로 빠지지 못하게 하고 뒤로 불러설 수 없게 한다 그런 

çc.이데 맘뜻유 . 그러데 이 內容올 보면 이건 保置裝置나 이 保隊裝置가 

아니 고 制훌b~갖 f뽑다. 

아까 우리 代表도 얘기 했지만 이게 실지내용을 보면 힘IJIIJ 훌훌置다. 

또 뒤 로 불러 

뒤로 도망갈 도피 

냉각합니다. 

수 없 

홉 ( 짧，옆‘홈 ) : 내 생 

退路룹 활1fT하는 背水의 陣을 치 는게 아니 라 

미리 부설 하자는 그런 作戰이다. 우리 는 그렇게 

얘기할테니 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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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김형진 ) : 다 같났어요. 

~t (허혁 필 ) :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唯一팀 빠成과 관련돼서 이 

10 偶훨 討훌初빼부터 상당한 홈度의 그야말로 아량도 보였고 훌步를 많 

이 했습니다. 이 것은 아마 꿇忠植先生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10 個項용 그 한 열 uH 릅 따기 위해서 얼마나 훌훌훌‘를 보였 

J..!. 임 마나 우려 홉步률 했는가 하는 것은 張忠홉先生도 일쩌기 우리가 

혜l步룹 했올 때 『 훨때의 K흉度에 경의 표합니다』 이런 말씀까지 하 

시지 않았댔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誠意률 보였는가? 그걸 받지 못해서 무엇때훈에 마지 

막까지 이런 障짧를 톰去하지 않고 이 짧 展進올 가로 막는가? 

그래서 저회 뜰은 그렇습니다. 지난 기간에도 唯-팀올 하는 |핍題에 대 

해서는 그것이 조금 우리에게 不利하더라도 또 民族的 和麻의 見地에서 

二그
二L듀 c 이제 부당하더 라도 다 同， 했고 앞으로도 다 同ι‘ 하겠습니 

다. 

그러나 이 렇게 個別팀 。 가겠 다. 따로 가겠다. 이 런 間題에 대해서는 

대로 同意할 수 없다 이건 우리의 確固한 立앓입니다. 

~t ( 장 웅 ) : 不빼行많鷹裝置 , 不톨行保障훌훌.1::1 . 

~t ( 허혁필 ) : 不屬行 그야말로 不톰行保障製빠예요. 

~t ( 장 웅 ) : 背水의 陣이 아나라 36 計 ... 

~t (허 혁필 ) : 그래서 오늘도 내가 會훌훌몇에 대해서 얘기 률 했는데 지 

온 겨레가 이 唯一팀이 되기 期待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마당 

까지 다와서 名올 할 最終 마지악 投階에 와셔 빼이 이런 장얘 

그」성했기 때문에 『이게 안된다 』 하고 이 렇게 되며 이 .훌에 뼈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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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고있는 옹 겨레가 얼마나 失뿔올 하겠는가. 

난 그래서 i톰뼈g에서 이제라도 좀 훌톨률 바꿔서 대담하게 진지한 그 

러 회담자세로 임해 주셨으연 좋겠습니다. 

南(鎭앞‘홉) :내가 말씀들으니까 貴없g의 뻐意률 어느정도 파악할 수 있융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 個事폈율 빨리 合意해서 共同委홉會에 가더라 

도 이 것은 짧一팀올 만들지 않올 훌훌훌는 얼 마든지 있다. 

北 ( 허 혁 필 ) : 그건 무슨 말이 요 ? 

南 ( ~恨忠홉 ) : 내 말 끝까지 으시라요. 

~t (허 혁펄 ) : 무슨 말이요? 

~t (김 형 진 ) :아니， 폈先生님 무슨 ..... . 

南( 짧많、홉)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한 間顧릎 내놓은 背꿨이라고 하는 것 

。 파거에 빼北間에 있어서 피 차잔에 우리가 해놓은 톰例률 우리가 한 

번 回뿔해 보며 는 그 問題가 나오리라고 理偏가 될겁니다. 왜 ? 79 年

度에 뼈H에서 ~훌園톨훌 훌球大월때 우리 를 어떻게 대했죠? 그것 한번 

생 각해 보세요. 

~t ( 김 세진 ) :제가 그걸 한번 얘기하겠어요. 

南( 張忠홉) :얘기 들어 보세요. 그러며는 다른 나라 代훌들은 다 융席하 

하면서 . 題一팀 만들자고 하연서 우리 훌手들올 안받아들였다 이거 

예요. 이 것 이 民훌올 사랑하는 톰빼의 훌횟며 統一올 혔뿔하는 .뼈의 

盧따였느냐 이 딸이요. 

또 84 年度에 빼이 프라하에 가서 뭐 냐며 M 보이코트， 창가하지 

않았어요? 그리 고 그 이 우리 보고 LA 에 單一팀으 로 나가지 말라i 

이 워 냐하면 이 번 회밥에서 도 톰測이 이 렇게 現，한다고 하며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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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것 9 꺼 228 날 날짜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안에 合同훨11훌도 해 

야하고 選手選혔도 해야되겠는데 共同휠"훌의 合意事項 빨리 끝내서 單一

팀 만든다 해놓고 결국은 뼈別팀으로도 못나가게끔 만들고， 單-팀 만든 

다고하는 명분하에 결국은 單一팀도 못나가게 하자고 하는 그러한 속셈 

이 아니라고 한다면 用語上의 문제가 本會했에서 .質的으로 討훌하자고 

하는데 큰 문제도 아니예요. 

北(김세진 ) :그것 은 用語"월顧도 아니죠 便級를 보내자는 거지. 

南( 恨忠홉 ) : 그 다음에 日程올 훌커:하자고 하는건데 왜냐하면 日程올 훌 

守하자고 하는 것은 이것이 合同없11緣이라든가 無뼈限 끌 수 없는 문제 

예요. 

그 다음 選手選~問題 이거 用훌훌上의 4￥톨올 안해 놓고서 를홉훌한 혐 

ti올 갖다가 깨지 않고 選手흉tt 한다고 했올 때 共同훌톨會가서 .:뼈9 

은 이것은 반반이다， 6: 4 다， 7: 3 이다 해서 이것이 실제 共同훌훌1홈 

가서 !’方 10 名 代表間에 그것이 合意가 안된다 할 것같으면 이 團

一팀 되겠느냐 이거예요. 

결국은 統一이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 民族이 念願하는 이말융 내세워 

서 單一팀을 만들자고 해놓고 결국 共同훌員숨 가서 뭐냐면 물귀신 사 

랍 잡아당기듯이 뭐냐며는 單一팀이 안됐으니까 결국은 너희 들 월톨홈으로 

도 못나가겠다.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고 한다연 왜 그러한 表現이 나융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톰빼에서 정말 團一팀올 만들겠다고 하는 그러한 야心이 있다고 하며 

~ rr 아， 그거 좋다 • 당신들이 우리률 그렇게까지 못믿어 준다고 할것 

같으면 用聽聊톨합시다. 그래서 #同훌홉*의 결정률융 척게 만들어 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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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다. 거기다가 쳐衝올 깨지않도록 훌혔한다고 하는거 用훌훌훌틀합시다 . .D 그 다 

。에 정 우리가 짧一팀올 만들었으면 單一팀올 만들었다고 하는거 北京

大쩍에 우리가 패뿜하고 정 불가능한 그런 입장이라연， 사랍이라고 하 

것은 뭐냐며는 40 년 分斷間에서 우리가 努力올 다 하다가 안될 

수 있었올 경우에 『 너회 는 못간다 』해서 北京大會도 남의 잔치 결국 

우리가 훼방놓아서 안되지 않겠는가. 

마약에 깐때에서 정 ul

밟햇한 문제에 대해서 

밸一팀옥 따 

이 것올 받아 

지심이 있다고 하며는 우리가 

이는 것이，이 것을 철회하자는 것 

。 내가 활 때 合 意孤폈， 10 個 合훨‘짧;핏은 허올좋게 빨리 훌步해서 , 

北삐에서 훌步해서 다 이 루어졌다. 그런데 南剛에서 反협해서 안됐다. 

共 l폐윷뀔행가서 約爭의 씨앗올 우리가 만일 넘져 준다고 했을 때 이거 

짧一팀 되겠습니까? 

~t ( 김 세진 ) : 여기 이 會談樹 지 켜 보는 기자들한테 불어보십시요. 

唯一텀 올 하자고 하면서 個딩IJ 탕 으로 갈 걸 前提로 하는 그런 便紙률 

보내자는게 하자는 건가? 타당한 건가? 

南( 李흩來) : 과거에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게 아 

나예요? 

~t ( 김 세진 ) : 내 79 年度 卓球會짧이 10 명중에 훌加者가 제 한사랍인 것 

같은데 , 제가 그래서 會짧에 훌加했던 직접 훌加者로서 내가 한마디 만 

얘기할께요. 

빼에서 는 그때 처옵부터 흩t~웰홈이라는 것을 들고나와서 그저 우리는 

뼈別的으로 풀1m할 수 있다는 이 훌得홈율 짧定하자 쳐옴부터 그것만 

행빼하였습니다 유일탬융 하겠다는 회담에 나와서 • 그래서 지금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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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때 그래서 어디까지 가서， 못가서 l눈물율 머금었다 이런 얘기롤 

하시는데 물론 이제 못온 것은 · 

南(任台淳) :그때 그래서 활測에서 잘했다는 거예요? 

北( 김세진 ) : 오고 안오고 하는 問題가 아니예요. 唯一팀을 안한 것이 

T구 寶任인가 지 금보면 그때의 再演이다 그게. 

南〈任台傳) :그런 잔돼가 안통합니다 이제는. 

~t ( 김형진 ) : 가만 銀先生， 이렇게 합시다. 이라 워 자꾸 

어요? 그러지 알고 우리 合意한대로 文횟훌理합시다. 

이제 세번씩 合意웰}훌도 횟替했는데 文훌훌理해야지. 

i전올 거듭하겠 

文쫓훌훨씬해서 아 

그러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附則융 討협 안하면 文훌훌理 안하시겠습니까? 

南(銀뿐‘홉) :아， 이 결 하면 문안정리하죠 . 

北 ( 김 형진 ) : 합의 한대로 문안정 리 합시 다. 안하시겠습니까? 

南 ( 朴秀훌 ) : 김단장넘 ! 체가 답변올 드릴께 요. 

~t ( 김형진 ) : 장선생님 ! 수석대표 선생님 ! 

南 ( 짧뾰、植 ) : 나는 11:빼의 얘기하는 사랍 얘기 다 들었는데 우리측 대표 

에 대해서는 얘기 안들으시 겠 다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北 ( 김 형 진 ) : 아， 얘 기 하십 시 요 • 

南(朴秀훌) :아니， 얘기드릴테니까. 

~t (김형진 ) :하는데 한마디만 답변하면 됩니다. 그러니깐 文훌整理률 안하 

시 겠습니까? 

南 ( 銀뾰‘홉 ) : 이 것 뼈·則 · 

~t (김형진 ) :附則 홉#뚫해야 文훌훌理하겠습니까? 

뼈(寶뾰‘홉) :附則혐훌뻐하고 그거하고 같이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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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김형진 )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음意한 훌項융 뒤집 

어 엎고， 文윷훌理 .務代表接톨에서 10 個 方훌 文훌훌理하자. 共同훌톨 

뺨 빠없·運흉方윷 文훌훌理하자. 보장장치하자. 보장장치에서 賞局의 

保짧훌뺑1， 옵림픽훌 

그렇게 그 난 정말 

保障에 관한 확인 , 아 이거변 됐지 뭘 또 자꾸 

南(朴秀훌 ) : 아니 제가 말씀올 드릴께요. 아니 개미 햇바퀴 돌듯 똑갈온 

이야기 反復하띤 무슨 ι、활가 있습니까， 그게 ? 

~t ( 김형진 ) : 왜 ? i활뼈0에서 理解률 못하니까 그렇죠. 

南(朴秀훌) :아니 그러니까 새로운 말씀올 한번 해드렬께요. 

北 ( 김형진 ) : 새로운 발용 가지고 나왔어요? 

뼈 ( 朴秀훌 ) : 예 , 새로운 것이예요. 지금 우리 뜰의 이 합훌훌 훌合해보연 

이런 것이예요. 北빼에서는 우리가 내놓은 휩 톰行保障훌훌 뭐 

라고 이야기하느냐? 『훌빼이다』 이겁니다. 훌빼， 그리고 뭐라고 또 이 

야기률 하느냐? 『그련 問題들은 #同委협햄에서 協훌·解決할 問題이 

다』 要約율 하면 딱 그 두가지예요. 

北 ( 장 웅 ) : 그 朴先生 여전히 ... 

南( 朴秀훌 ) : 그것 。 렴없지요? 더 以上 다른 말씀이 없지요? 그런데 

그 러 나 까 그것 융 

~t ( 김 형진 ) :그때 寶料 認定하라요. 말한 것? 

뼈(朴秀훌) :아 그것올 풀어드렬께요 r 를뼈」이라고 말합융 하시는데 

그 g 핸가 ~홈이다 이련 이야기업니다. 

처용부터 『 당신네가 내놓은 合훌훌項 톰行保障훌훌置는 우리 本.훌훌에서 

없훌항 그 따이 아니J.L t!1f에 념겨서 거기에서 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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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자 』 그렇게 딱 이야기 했다면 그것은 흩方間에 固執올 

부리 든지 또는 뭐 合意가 이 루어지 든지 양단간에 어떤 結末이 날 수 

있었올텐데 「難빼」이라고 이야기 를 했다 이 겁 니다. 훌關， 이건 I훌뼈이라 

J!.. 하면 지금 本會談에서는 難빼이 되는 것이 共同훌負會로 넘겨진다고 

해서 이 것 難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北( 김형진 ) : 또 理解를 잘못했구만， 탤解률 잘옷했어. 

~t ( 허혁필 ) : 理解를 잘못했어 • 

南 (朴秀훌 ) : 難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아니， 터 들어보세요. 

北( 김형진 ) : 共同委월험에서 그건· 

南(朴秀훌) : 하여 튼 더 들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더 들어보세요! 

~t (김형진) : 그렇기 때 문에 難빼이다， 막바지에 와서. 

北( 김세진) :훨牌률 잘봇했어요. 共同줌뤘혐의 할일이，本會했의 할 일。l 

따로 있는데. 

南(朴秀훌) :아니 그러니까 더 들어보시라니까! 

~t (김형진 ) : 共同좋훨햄에서 討훌훌하자고 合1륭한 問題

~t (김세진) :그 內容自體가 뿔維한게 아니라 本 會該에서 해야 할 짧業 

範뼈가 있고 共同훌홉會가 할 훌圍가 있다는걸 똑똑히 理解하시라 이거 

예요. 

홉(朴秀훌 ) : 아， 이야기 좀 하면 들어보고 말씀율 하세요. 

~t (김형진) :아니 理4￥ 못하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죠 . 

홉(朴秀훌) : 답답하기는 똑같은 이야기 反復하면서. 

~t ( 김세진 ) :그거 理W￥ 훌훌 똑똑히 못하시 고 하시니깐 답답해서 그런건데. 

뼈 ( 朴秀훌 ) : 좋아， 그러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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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김세진 ) : 그렇 게 이야기 를 하는데 왜 理解를 못하쇼? 

南 ( 朴秀蒼) :그러띤 저 쪽으로 념이가연，共同쫓員會로 넘어가연 훌뼈이 아 

T도 있다 이 런 말씀이 죠 ? 

~t (김 세진 ) : 아， 討端돼 죠 거기에 가서야. 

~t ( 장 웅 ) : 그렇쇼 . 

~t (허 혁펼 ) : 아니지， 아니 難빼이라는게 그런 뜻에서 難빼이라는게 아니죠. 

南(朴秀훌) : 히 어，이랬 다 저랬다 발이 다르니 어떤 것올 믿으라는 이야 

기예요? 

~t ( 허 핵 민 ) : 멜解룹 싣·못하신 것 

데 많6흉활 만들었다. 

。 데 , 우리가 難빼이라는게 @훌훌&용 하 

~t ( 김 형 진 ) :朴先生 ， 그거 잘못 理麻했어요. 

南(朴秀훌) : 좋아요. 그러띤 難빼이 그런 意味가 아니라고 한다연 이것 

。 共 |려委핍행에서 싫%議 • 解決활 問題가 아니고 이 本會짧에서 解決해야 

되는 웰由가 어디에 있는가를 說뼈해 드릴께요. 

~t (장 웅) : 寶務接홈에 나와서 는 저 朴先生하고 홈先生 共同훌웰會內에서 

討훌융할 수도 있다 했어요. 

南(朴秀훌) :어허· 왜 그렇게 말씀올 드렸어요? 

~t (허혁 필 ) : 아， 그렇게 하니까. 아， 내가 말한거 빼長先生이 다 얘기했 

데. 

뼈(朴秀훌 ) : 아니. 그러니까 지금 7 í뽑項이죠? 우리가 내놓은 것이 7 í뽑 

폈이 죠 ? 7{법폈입니다. 거기에서 흩方 當·局間에 뭐 保훌률훌갖훌， 그것 

剛도 내놓았으니까 그것은 問題가 없는 것입니다. 

~t (장 웅) :내가 무슨 소리 할혀 는지 알아， 朴先生이. (-同 웃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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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 ( 朴秀훌 ) : 그러 니까 

~t (장 웅) :미리 말해， 내가 미리 말할께. 그러니까 附則 들어내연 된다 

이거야. 

南 ( 朴秀훌 ) : 그러니까 가만 있어봐요 ! 共同껑퉁 때*成 • 훌훌짧뼈l則 거 기 

브어있는거죠 ? 그 다음에 었力發生日字 2 月 l 日로 하자고 하는 것 그 

게 다 合意된겁 니다. 

~t ( 허 혁 필 ) : 그렴 • 

南( *~秀훌 ) : 예， 좋아요. 合1천되 었어요 그러면 세가지 렬어버리면 네가지 

남지 요? 

우선 B 程遺守!핍}題， B 程.週守n.~題는 지금 우리 共同쫓월鷹 빠成 • 運훌細 

띠에 「合同힘11練이나 밸혔戰의 日꿇에 관한 짧맺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없꿇한다 이 겁 니다. 共同委員행에서 그 農能中에 안나와 있 는게 

아배요. 나와 있어요. 그것올 우리가 否認하는게 아니라니까. 

~t (허혁펼 ) : 아니 그런데 다른데에서는 否認하지 않아요 그걸? 

南(朴秀훌) : 툴림없이 나와있지요，分맺히 나와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여기 

에서 이야기하는 日程週守 問題하고는 다른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건유 細部的인 B 程올 짜자는거예요. 

~t (장 웅) : 또 잘나가다 또 삐뚜러져 나가는구만 . 

薦(朴秀홉) : 허 어 三千뼈로 빠지는게 아닙니다.( -同웃용 ) 

排E훌 훌*合올 한다고 한다면 언제 , 어디에서 , 어느 時間에 하자 하는 그 

런 具I률的인 日뽑.올 거기서 

~t ( 김세진 ) : 朴先生 ! 그건 

빼 (李훌來) :어 허 ， 김선생 ! 

하
 

그
 

기
 

기
 

야
 

고
 

야
 

이
 

이
 

이
 

@
任

m땐
 

口
니
 

것이고 여기에서늠 ... 

그 外 것은 日흉. 아닌가? 

어봐요. 이야기 환 툴어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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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 아녀l 요. 

南( 朴秀훌 ) : 아니 日흉인데. 

北(김세진 ) : 그것만 正確히 하자니. 이것도 B程이연 같이 그 이것좀 

1M홀혜할 때 해야지 말야. 

南(朴秀훌) :여기에서 는 全般的인. 우리의 所調 單一팀올 向한 全 ø的인 

어느 월廣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휠聊옳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어 느날 불쑥 내놓은 것도 아녀l 요. 지금 이것도 다 슴意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 

~t ( 김형진 ) : 어 느게 合意됐어요? 

南(朴秀훌) :아， f3程훌守問題가 合意 안될게 뭐 있어요? 자. 

~t ( 허 혁 필 ) : 아니 , 뭘 로 合意됐 단 말이 요 ? 

南(朴秀훌) :아，뭐가 合憲되었느냐? 

~t ( 허 회필 ) : 예 • 

南 ( 朴秀훌 ) : 자 rr 음意홉가 흉樓된 後에 15 日 以內에 共同쫓員.률 훌 

足시킨다 』 고 그랬어요. 

北(김형진 ) :예， 合훌‘됐어요. 

北(허 혁필 ) :예， 그랬어요. 

南(朴秀훌) :그래서 2 月 l 日올 基훌으로 한다고 했융 때 2 月 l 日날 合

싸l.d가 採짧이 된다는 것올 前提로 했옵 때 2 月 15 日날 共同훌員.가 

빠成이 되어야 되지요? 그렇죠? 

~t ( 허 핵 필 ) : 2 月 1 B 날 ? 2 月 15 日 날 ? 

빼(朴秀훌) : 2 月 l 日날 合意뿜가 앓뿔이 된다고 빼提했융 때 2 껴 15 日

가 헬足이 되아야 되지 않습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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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허 혁 필 ) : 음 2 月 15 日 , 그럽 요. 

南(朴秀홉) :그것은 우리 이미 10 個項에서 본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죠 ? 그 다음에 『共同훌員會가 發足이 된 後 l 뼈月 l;J.內에 合同

펴"練에 뜰어간다』하는 것도 이미 合意가 된 훨이다 이것입니다. 

~t (겸세진 ) : 다 合意가 됐지. 

南(朴秀훌) : r 合意 」소리가 싫으면 우리가 意見-致가 됐다. 

~t ( 김형진 ) : 아， 우리는 「 合意 」 그거 아주 좋아요. 그 소리가 뿔빼에서 

싫어하지 . 

~t (김세진) :아， 싹意가 다 되었다. 

南 ( 朴秀홉 ) : 6 月 22 日 「엔트리 」 마감일이 죠 . 딱 그거야 定해진 것이고， 

다만 , 한가지 愈見올 좀더 모아야 된 다고 한다면 選tt톨t올 우리 는 지 금 

4 月 20 퍼에서 5 져 30 日 사이에 갖자고 그랬는데 그 問題 나머지 이 

런 것도 그러면 우리가 내놓은 것이니까 이미 合意가 된건데 그 合意

가， 가 探擇이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지 금 提示된 률更 

이 可船하다 이겁니다. 可能할 수 밖에 없는 것이...l1. • 

~t ( 허혁 필 ) : 구태여 그런 !볍題릅 그런데 횟 때문에 짜툴 찍어서 훌훌意 

가 있는듯이 보이려고 그저 그런 式으로 내놓았는가 말이지. 

~t (김세진 ) :아무런 意義가 없는 것이라고 스스로 짧定하면서 그걸 무엇 

때문에 附則이라고 달고 그러는가? 

뼈(朴秀훌 ) : 아니지， 意味가 있는거 죠 . 그러니까 왜 그것율 이미 나와있 

끼올 다시한번 提示를 하니까 그것이 4훌훌味하다는 그련 말씀율 하 

셨죠? 

~t ( 김세진 )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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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 (朴秀훌) :無흉、快한게 아니다 이거예요. 왜 그게 意味가 있느냐? 아 

니 왜 그게 첼味가 있느냐 하 것을 ... 

~t ( 김 세 진 ) : 明白한건데 무엇 때 문에 附則이고 뭐 이고 · 

南 ( 任台淳 ) : 具體的인 內참으로 해가지고 確톨하게 하자는 것이지요. 

~t ( 장 웅 ) : 朴先生 ! 러니까 그걸 쭉 빼버리고 다 合意를 하면 돼요. 

~t ( 껴 세 진 ) : 쪽 빼 써 리 면 Ff 홉b的 。 되 는거란 말이예요. 

南 (朴秀蒼 ) : 아니 여기에서 못할게 뭐가 있어요? 이미 다 되이있는 것 

이더I? 

~t ( 김세진 ) : 글써! 그러 니까 무엇 때 문에 여기에서 하자리면서 훌名날짜 

끄논가 ? 

南(朴秀蒼 ) : 홈名날짜릎 뭐활 끌어요? 

~t ( 김 세 진) :뽑켠，날짜 18 하게 되었으면 워률 벌써 멸하루나 지나지 

않았어요? 

~t (허혁 필 ) : 훌名은 왜 않는가? 

뼈 (朴秀훌 ) : 아니 뭐 홉名날짜를 지금 끈다는 말쏟입니까? 아니， 톨名 

짜 l 月 18 南北韓이 이 자리에서 반드시가 合意홉가 採빼되어 

야 된다고 南北間에 合意라도 했습니까? 

~t (허 혁훨 ) : 아니 %훌定이 안되었습니까? 

빼(朴秀훌) :훌슐이 아니죠 ， 그게. 

~t ( 허 혁 필 ) : 그러니까 互相間에 홉훌定이 .••••. 

홉 ( 朴秀훌 ) : 그 다용에 또 • 아니 그 다옴에 또 , 아니 좀 쩨 말씀 좀 틀 

고 아니 全部 다 I￥f}q용 하겠다는데 왜 그래요? 

~t ( 김 세 진 ) : 共 ID 에 가도 그저 合意하자는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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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朴秀훌) :아니 그러니까. 

北(김세진 ) :어려운 問題도 아니다 그런거다. 그러니까 共同훌를.에 

가서 하자. 

南 ( 朴秀훌 ) : 合意훌핏 不톰行時의 推置|펌題， 이것은 共同훌員.에 가서 혜 

야될 일이 아니죠? 아니지요? 

~t ( 김세진 ) : 그게 무슨 .. 

南(朴秀훌) :貴뼈u에서는 이것은 어떻게 내놓았느냐 하면 훌題 밖의 問훌톨 

라고. 

北(김형진 ) : 참 記홉는 몇名 이거 는 다 共同훌員흩에서 합시다. 해요. 그 

런데 무엇 때문에 그것올 가지고 와서 해요? 

홉(朴秀훌) :어째서? 共同委員會에서 이게 k훌훌해야될 일이 아나지 않습 

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問훌훌 이것하고. 

~t (김형진 ) : 가만 ! 좀 조용하세요. 이렇게 합시다. 이거 뭐 아칙 오늘 

훌훌융 돌이켜보연 서로가 훌見올 달리하고 좁히지 봇했습니다. 

이제 朴秀훌先生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느 뚫흩 理聊하신 것 같습니 

다. 다시 말하면 이제 톰빼에서도 짧定한 바와같이 .빼에서 내놓은 附

則어l 限한 項들은 共同훌몹홈에 가서 협톨해야할 性格의 間훌훌이고 우리 

는 이 問훌훌훌 11回하라는 뜻은 明白히 앞으로도 톨훌하지 말라 이 뜻 

이 아닙니다. 

.則이 내놓온 훌융 고스란히 가지고 계십시요. 共同훌톨*에 가서 H 

하게 되는 훨률용 .則의 훌 그대로 가지고 가서 共同훌.*에셔 률* 

하자는 것입니다. 

그련더l 톨훌훌이 l률*흥 *훌훌훌훌에 와서， 唯一혐외 흩生이 경각에 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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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時킹j에 와서 , 훌名하게 된 이 時刻에 와서 에서 하거l 

文훌홈홍 『 여기에서 討꿇해야 이미 된 

웰도 하겠다 』 이 것은 사실상 뺨찮의 홍훌훌이 거듭할 수 있는 이 련 것 

。 2 됩 니다. 

짧賞的으로 생각해보십시요 . 두차례의 寶務代表接%과 今年度에 둡어와 

서 우리가 談 두번하지 않습니까? 두번 하는데 왜 名 못하J...!. 

이렇게 있습니까? 이 것은 共閒委뀔會에 가 !버題 ， 이런 問

여기에 끄집어 내서 하기 때문입 니다. 

다시 하면 우리 는 이미 훌方이 콰된 ιfì.: $~훌 文찢훌 I훌理홉 하J.L 

이 行입니다. F홉k를行입니 다. T 그 다옴에 훌 

保훌훌올 採擇하고， 아 이 렇게 해서 수표해서 세상에 公表하면 I唯一팀 雖

요 를’ 布하게 되는 것이 고 l唯-팀의 밝。 뿔율 멸어놓게 되고 ， 그렇 

게 하여 대 로 15 日內에 

剛에서 提起했더 에서 

가 나오게 되고 ， 共同훌휩솥에 

해야 할 훌項 ， 其他 수 많 

。 평튿요 에서 討論해서 그 다옴에 共同없11 훌훌 

娘戰 훌훌技룹 마지막 段階에 가서 하고 ， 아 이 렇게 하면 무시기 어려운 

이 있습니까 ? 이 거 明白한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明白히 말씀드리 건데 그저 봤뼈n에서 本熱의 쫓홉에 

아와서 이미 合意하신대로 우리와 合意하신대로 唯-팀 훌~1m方훌 . 1 0 偶方

하고 다옴 共同뚫월會 체ts: · 運훌에 판환 方

그 다옴에 톨方이 互相 交뚫된 $홈局의 B훌훌훌l ’ 

의 保훌훌융 앓빼하고 이렇게 해서 다융 *훌훌에서 .빼이 

에서 내놓은 이런 훌훌톨융，합훌활 훌훌훌율 #閒흩톨.에셔 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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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훌하도록 해 달라는 것 을 다시 한번 정 중히 提起합니 다. 

南(銀忠홉) :제가 한 말씀 드리겠어요. 

北(김형선 ) : 조금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會짧을 보면， 

뺑談올 보면 사실상 i말tltI1은 首席代表가 이미 5 次 會讓에서도 明白히 

했고 그 以後에도 누누이 12 月에는 合意가 이 룩되고 l 月에는 'J<結·되 

어서 웰톨名올 해야 합니다 하는 것올 누누이 짧調했습니다. 

때 문에 지난 댄談뜰에서 우리는 이런 約束올 지키기 위해서 많은 間

앓물올 大뼈 환步했올 뿐만 아니라 또 6 훗 會談에서 合意한， 흩方이 

合훨、한 J따項대 로 빼行하떤 될 것입니 다. 

그렇기 때 푼에 우리 흩方代表들이 무엇입니까? 唯一팀융 빠없해서 그 

에E一팀올 빼냈한 合意、펌룰 採擇해 세상에 公表하고 保합훌훌짧활 다 달아 

서 發表하고 이렇게 된 다음에 #同쫓員會에 넘기면 共同쫓貴會가 그걸 

討論해서 唯一팀용 없필시 켜서 出戰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明白히 말하건데 다음 會짧에서 , 우리삐의 主훌훌율， 우리 

剛의 훌올 오늘 좀 理解하신 것 같은데 돌아가셔서 깊이 와究하시고 

은 우리뻐의 쫓에 肯定的인 期待가 있기률 바랍니다. 그래 오늘 슐옳 

이만 합시다. 

빼(뭉훌뾰‘홉) :예， 내가 말씀드리겠어요 10 個 合意뿔훨은 單-팀용 만들기 

위한 10 圖 훌몇입니다. 그런데 그 10 個 훌혔이 훨톨하게 톰行이 됩으 

해서 單-팀이 빠，~될 수 있다고 생각융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우리가 지금 附則 7i뿜훌맺 가운데 거기에서 세가지 훌 

핏은 •• 에서도 다 그것은 ro'훌홈훌가 되지 않융 것이라고 생각하고 1훌 

見의 훌異훌 보인 것온 네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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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4 얘가 잘 되느냐 안되 L 냐 하는 것은 單一팀 헤*成의 fIJ..敗가 

~右되는 것이고 共떼쫓J.=t행를 찰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本 會談에서 

어도 :Jt l꾀쫓!~험에서 I갑l평가 될만한 씨앗은 여기에서 빼주어야 된다J.L 

생각합니 

래서 서 로 셔} 않‘上의 홈￥釋올 雙方|펴에 l껴白히 해서 共同委뭘會에서 

씹爭이 안 일어나도록 만뜰어야 되겠고 두번째는 이 日뚫 l핍題가 알씀이 

다l 단히 ilu광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변 이 것은 9 셔 20 E:l 이라고 하는 싸限 I센인 制限이 있기 때 푼에 

。 1 /~ ’ /'、 우리가 ‘선짧해서 이 꺼 T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우 

던l 하는 것 ， 하나 만약에 짧一팀 이 만들어지지 

::t고 생각되었 ，횡度활- ~t훨때이나 OCA 에 다가 이 것 

。 分뱃히 밝혀 두어야 되요 . 

이 tH-히지 않게 되연 。

이 것은 南北間의 rn9顧 뿐만 아니 라 이 

。 對外性이 있 問훌훌가 되어놔서 그걸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 다. 

그 적 에 대해서 와究를 하셔 가지고 다음에 한번 다시 만나서 討꿇해 

시다. 

뭐 우리때의 立楊이 -팀 올 만들기 위한 률正한 마음에서 이 

러하 에서 問題가 생기지 않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삐 

나와 

~t ( 김 형 진 ) : 예 , 다 。

홉 ( 張뾰‘빼 ) : 2 月 7 

~t ( 김 형 진 ) 2 月 7 B 요 ? 

뼈 ( ~었많‘홉 ) : 예 • 

하겠슐니 다. 그러 연 다음 짧은 

談날짜 賣뼈u에서 

어떻습니 까 ? 

-.,,-

하십시 요 . 



~t ( 김 형 진 ) : 2 月 7 더 이 무슨 뺨 日 입 니 까 ? 

南( 짧忠뼈) : 2 月 7 日 이 水R뭘. 日 입니다. 

南 (任台傳) :水훌훌 日입 니다. 

~t ( 김형진 ) :워 자꾸 뭐 그 立楊올 M白히 하시며 뭐 일없는데 文훌홈 

R킨흘 하고 ， 合意事項대 로 다음 행談에서 그렇게 하셔야 되요. 2 月 7 日

뭐 자꾸 앞당긴다고 해서， 워 그저 앞당긴다고 해서 內容이 되 겠나요? 

錫올 뱃白히 가지 고 나오셔야 되 겠는데 ? 

南 ( 짧」많l、 階 ) : 우리 rr樹올 좀 잘 홈{究하시면 됩 니다. 

南〔 任台淳) : 保障裝置만 되면 바로 文쫓훌理.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t ( 김형진 ) : 우리의 11밟이 開白협-니다. 保障嚴1웰가 아녀l 요， 

起하는거. 

南( 張忠뼈) :어 떻습니 까 2 月 7 B 낙 ? 

~t ( 김 형 진 ) : 2 月 7 8 ? 2 月 7 日 이 너 무 이 르지 않나요 ? 

南 ( 銀뾰、뼈 ) : 너 무 일 러 요 ? 

南( 任台傳 ) :아니 이제 單一팀 하려면 날짜가 없는데요 뭐. 

南( 짧忠、홉 ) : 낱짜가 없거 든요? 

뼈H에서 提

~t ( 김형진 ) : 아， 거 오늘 賣없ß에서는 홉tr에와는 탈리 상당히 그 서두르는 

感이 있는데. 

南 ( 李훌來 ) : 아 이제 날짜가 있는데 • 

~t ( 김 형진 ) : 예 , 

하A 

니다. 그거 2 月 7 日 로 합시다. 하는데 다시 陽白히 

하실 것 은 貴뻐H이 提起한 附則 지 금까지 뭐 야금야 

어가는데 ， 꿀어가는데 그저 깨끗이， 째꿋이 터십시요 깨끗이. 

빼 ( 짧，떻、홉 ) : 會鍵융 團一팀융 만들혀 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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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김형진 ) : 글쩨 單一팀융 만들려니까 률리 • 

南(銀，쁜、홉) :챔·훌的인 提훌이지마는 우리가 슬훌융 되게 하기 위해서 내 

가， 우리가 그것을 훌步한 것이예요. 

~t (김형진) :뿔先生님 ! 오늘 約束합시다. 이거 오늘 아이 들하고 한 約束

도 또 못지키고 올라가는데 이거 다음엔 큼직한 「 마직펜 」가지고 가서 

수표할 훌備하고 나옵시다 예? 

南 ( 張뾰、빼 ) : 우리 會該이 말이 ..u- . 

北(김형진 ) : 아니 約束합시다， 나하고. 

南 ( 張，뿔、홉 ) : 79 年훌와 같은 그러한 不幸한 홉顧가 안일어나야 되겠다는 

것 입니다. 이번에는 . 

~t ( 김 형 진 ) : 꿇先生님 ! 

南 ( 張뾰‘홉 ) : 예. 

北( 김 형진 ) : 그러니까 그저 아， 그것 뭐 首席代表끼리 큼칙환 約果합시다. 

뭐 아 다음 흩훌 나오실 때에는 우리 훌올 잘 들으시고 그저 다른것 

없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다시 아마 한 열뱃번 들었지만 다시 朋白히 합니다. 두個 合意훌， 훌 

本合意뽑 그 다음에 #同훌員會 삐'ij!t方훌에 관한 合훌훌 文훌훌理톨 쭉， 

이 건 다 되었어요 그저. 이 別逢 合意뿔야 우리가 톨方이 세번씩 훌 

交替하고 휩比表률 다섯번 쪼替하고 그러니까 이건 무르익고 이건 

빼에서 말한 것처럼 , 말하는 것처럽 말하면 뭐 『어려용 것 없다. 이 

젠 다 되었다』 왜 어혀훈 것 없습니다. 톰빼의 훌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저 ..... . 

빼(홈않‘빼) : J뿔一팀융 만률기 위한 a正한 훌훌톨 가지셨다연 用 훌홈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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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方間에 우리가 하고 다음에 우리가 OCA 하고 이 北흉大會에 우리 쫓 

結해서 合意휩輪 보내고 말이죠. 

北(김형진) :그래서. 

南(朴秀훌) :아니 다음 날짜 ￡해 놓고 會짧올 다시 할 作定입니까? 

~t (김형진 )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張先生님 ! 

南 ( 朴秀훌 ) : 그 다음에 H 裡핑톨守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 뭐 文훌作成 

다 만들어 놓았죠. 

~t ( 김형진 ) : 거 그저 짧育人답게 털 바에는 쭉 털어야지 여기에 와서는， 

그 사설은 아까 制動裝置라고 말한게 맞아요. 그 뿜IJJIJ훌置률 풀으셔야 

지 그렇쌓아요? 그렇게 하면 안돼요. 

南 ( 任台淳 ) : 制動t효빠는 거기에요. 한 발자욱도 물러설 수 없다고 하는 

79 年과 같은 그런 

~t ( 김형진 ) : 이 點은 明白히 하겠는데 홉步안하고서 提起한 問麗는 없어 

요. 貴뼈u에서 왜 合意휩 다 되었지 다른 훌步하라고 提월한 問題도 

없고 또 우리도 홉步할 것 없어요. 明白히 합시다. 다읍 슬戰에 만납 

시다. 이거 아이들 約束 또 못지키는데 3훌先生 이것 다음에 잘 생각하 

고 나오셔야 되겠어요. 

뼈 ( 짧忠‘홉 ) : 자， 수고하셨습니다. 

~t (김세진) :오늘 너무 말융 많이 했어요 任先生!

뼈( 任台淳 ) : 수고하셨습니다. 

<톨方 代톨톨 A_交톨웰 i톨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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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 훌훌〉 

· ’ 

f뀔훌훌뱉휠 훌런훌훌寶·廳 

,. 



: 잖慧i厭l';薰 .. .... . 했i홉얀;및 ....... 했!導.슬薰핏 ......... 꽉:;;::;:;:;;;ki5;;;iiiii;;i;i;;;;;:;:5;섬;센;:;i;:;::;:iiiiiiii;i;i;ijiiii??꽉;젠꽉:녔 

* 日 뼈 1990. 1. 29 {月) 12:45 - 13: 19 

* 楊所 : 飯門店 우리 삐l 地城 「 쭈和의 집 」

* 發表 및 答홈 : 張뾰、빼 首席代表

1 . 紀훌.률文 

정작 10 時에 시작해서 12 時 15 分에 마쳤습니다. 

지난 會談에 비해서 오늘 會훌은 띨로 進훌된 젓이 없고 톨方間 主꿇 

거둡하다 2 時!짧 15 分만에 성 과 없이 끝났슐니다만 오늘 다음 *歲

2 月 7 日날짜로 결정한 것은 共同훌월홈가 2 月 15 日날 하도록 되어있기 때 

r입 니 다. 

그처 에 우리는 名題올 내 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同委뭘홈가 날율 

잡은 2 月 15 日올 옳準해서 일주일전에 .훌올 가져 야 되겠 다. 

北삐代쫓는 왜 날짜를 빨리 잡느냐 이 렇게 얘기하고 좀 늦게 잡았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 다만 실제 北흉아시 아 觀技大會는 9 月 22 日 이 라고 하 

이 미 정해진 날짜가 있기 때 푼에 역산올 해본다고 하게 되면 최소한 

예비 엔트리 를 6 월 22 일까지는 우리 가 單一팀 이 빠Tît.쾌 

서 選手名뼈올 땀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 다. 

뿌마아니 라 合同뼈|鄭도 3 月 15 日 이 전에 시 작해서 

.훌올 끝내서 최소한도 4 月 22 日 부터 5 月 30 B 까지 

그러한 시 싼이 긴 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北빼剛에서 는 10 個$맺에 대해서 合훌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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쫓했던 10 개사항 이행보장 장치에 대해서는 이것올 공동위원회에 념기자 

이 렇게 主짧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처 음에 는 지난 4 次， 5 次 톨務接톰올 통해서 저회들이 

親善훗樓鏡技댐}題라든가 또는 자기 측 運送手段問題라든가 또는 b훌 훌&훌홈îJ i홉 

훌f려顧라든가 이 런것은 저회가 7 훗햄찮때 Jr務接홉에서 提훌했더 

우리가 그것을 했步룹 했습니다. 

뼈題는 

이세 남은 7 뼈項 附則가운데서 意、見올 달리하는 것은 네가지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 네가지 가운데서도 用聽峰릎上의 f볍뼈라고 보는것τo 

꽁위현회에서 ~jJ間에 tø爭이 될 그러한 소지가 다분히 있기때 문에 單-

마듣기 위해서는 공동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 이 돼야 되겠다. 

그러한 前提險件하에서는 홈方鼎 10 個專項에 用諸姬빼上의 !핍題가 일어 

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 이 저회 들 의 입장이었습니다. 

오늘 그 會戰가훈데서 北뻐IJ 의 意빼룹 알은것은 그 公뼈홉技훌껴I 있어서 

北ßUJ 의 薦많는 이 렇게 까지 훌大 解빼할출은 몰랐다. 즉 公開選 tl.훌이 라J.!.. 

하는것은 우리 뜰은 일정한 훌훌人빼이 가야 되겠고 또한 훌뼈， TV 둥 *홈 

i훨~빼빼이라든가 이 방송단들이 자유스럽게 南北올 往來하면서 取材活훌b을하 

保障올 해야 되겠다. 

이러한 문제라든가 또는 選手選快戰계 있어서 현저하게 균형을 깨지 않 

이러 한 條핏이 들어 가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 것 이 用諸J:의 ’￥ 

f암!題룹 ~i훌하게 하지않고 #同쫓웰슬를 뼈에훨했울때 현저 하게 끌형올 깨 

1 않는다. 이 것은 北剛의 해석이 만약 이것은 5 대 l 이다. 5 대 5 다 하는 이 

러한 主폈융 한다고 하게 되면 홉手률技에 있어서 큰 問훌가 야기된다고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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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用語上의 聊훌도 本會談에서 合意를 해놓고 共同훌員홈에 우리가 

提起해야 되지 않겠느냐.이 렇게 생각올 해서 내놓은 것입니다만 실제 8 

次會짧까지의 北剛의 鷹度률 본다고 하면 政治的으로 10 (뿜뿔쩔올 합의했 

다. 

이 렇게 것 에 있어서 자기 들이 南測에 많은 홉步 

서 마치 民훌훌統一의 훌훌薰올 앞당기는데 앞장섰다 하는 이러한 政治的인 

~빼올 덤的。 해 놓고 실제 共同윷휩會가서 지지부진하게 회의률 지여 

시켰 올때 우리 遭手뼈의 뼈|練問題에 있어서 상당한 차i 가져오도록하 

、: 저의가 있지 않겠느냐. 

T번째 오늠 北때의 허혁 필대표가 말한대 r (뿜딩IJ 팀으로 가도록 해서 

아되겠다 」 하는것이 北빼의 노골적인 의사라고 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r 79 年많 평양 국제탁구선수권대회에서도 單一탬올 만들자」 그 

래 놓고서는 우리 選手들올 받아들이지 않고서 짧-팀 올 만드는데는 결국 

。 北메이 깨놓고 우리들에게 비자를 주지않아서 우리 어린 훌手둡이 로 

에서 일주일 동안 비자를 기다렸습니다만 끝내 쉴i동4었습니다 

오늘 北ß{IJ 의 장웅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면 「짧一팀이 .~안 

됐으니 까 우리팀 에 비자를 주지 않았다」이 렇게 변명 올 하고 나온것입니다. 

北때은 결국은 짧一팀 올 만들지 못했올때 그 賣任이 

{JUJ 어l 있다. 강任을 전가해놓고 그다음에 뼈一팀이 안됐올때 北혔大'8가 

서 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 것은 우리팀올 못가게 할 뿐만아니라 경우에 따 

}기 들이 北京大흙에 가서 {뿜別팀으로 훌뿔이 붙었올때에 오는 여 

러가지 不利<<J올 보지 않기 위한 하나의 술책이랴고 봅니다. 

마약어l ~t 얘IJ 이 맨一됨 쓸 만들 진정 한 意면가 있다고 하면 用짧上의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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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훌 f심!쩔랴든가 또는 不톰行時에 있어서의 惜置閒題라든가 또는 일자를 ， 일정 

훌커:하겠다고 하는 問題릅 충분히 받아들일수 있올것이라고 생각하ι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울 회피하는것올 볼때에 다분히 이것 은 짧一팀올 만r 

다고 하는 하나의 허올좋은 名分올 내세워 놓고 실제적으로 뼈北韓 1圖íJlJ

。 근 훌lJu 할 수 없도복 하는 그러한 훌뾰콜 하자고 하는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혹시 제가 발씀꽂드린젓이 있으연 다른 代表께서 말씀해 주십시요. 

아까 그 記者會見때도 보며 는 자기 들은 2 月 2 日날도 좋고 몇일날도 좋 

...J.!.. , 앞당겼으면 좋다고 9 次흙짧을 그렇게 얘기 했는데 실제 슐藏에서는 

2 月 7 B 닐· 어떠냐고 저l 가 提쫓했더니 아， 왜 그렇게 빨리 뺑기냐고， 날짜 

뒤 로 뺑기자 이것은 共同훌휠행가 15 日 날 열게끔 되어있는 日字도 이 

사랍들은 모르고 있는것 같습니다. 

z .톨활·훌홉 
.뼈: 東亞日짧 新|뼈記者입니다. 오늘 會談에서 보면 #同윷협會에서 다월 

훨올 本會談에서 다루자고 하는 그 사랍들의 얘기가 사실은 툴련 얘기 

아니예요. 그거 우리가 미리 슴意한 自뾰가 作훌上의 「미스J(miss) 

내지 는 우리얘1I 의 잘못으로 보는데요. 

홈짧(李뿔來) :北폐에서 는 10 個項올 슴意를 다 해놓고 나중에 혹과 

。 附홉IJ올 우리가 내 놨다 그러 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l 난번 6 次뺨짧때 우리가 10 團項올 내 놓올때에 그때 附則에 관계되 

훨용 때~提條껴:으무- 提示활 했어 J1. 그거 룹 다 저 쪽에서 받겠 다 

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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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發홉文에 朋文化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 훌言올 할때 그 얘 

기 룹 제가 앓 i1'흘 했습니다. 

지난번 6 훗행談때 10 個횡과 더 불어 그 10 個떳올 合意할려면 적어도 

이러 이러 한 것 은 前提條싹:으로 다루어 져야 한다고 하는 우리의 첫 

뺑홈文이 있고 ， 그래서 그걸 제가 가지 고 가서 읽어 습니다 . 

• 뼈 : 훌本 10 뼈떳이 合意웹初藥에 內容이 들어 가 있습니 까 ? 

홈짧 ( 핍英l훌 ) : ~tmlJ 하고 우리 하고 꿇本的인 흩징홈훌의 t훌훌이 있슐니 다. 

그게 뭐냐하면 톰行保障裝置훌 언제 나} 놔야 되느냐 하는 문제하J!. 

그 빼行保&훌훌훌置의 內容이 뭐여야 하느냐 하는 이 두가지 問題입니다. 

차이 가 있는 겁 니 다 지 o • 

그거 때 문에 지 금 問題가 *￥決안되 고 있는데 그 이외에는 아무 間훌훌 

가 없어요. 그런 데 그것은 분명히 짚어 두어야 할것은 톨行保&훌훌置라고 

하는 것은 흩方 행談에 있어서 會짧의 훌훌本(fJ짧떳 合意‘ 말미에가서 나 

오는 것 이 정싱-입니다. 

그래서 우퍼 는 어제 내 놓았느냐 하면 6 次슐談때 tI行保障裝置에 대 

해서 룹急올 했습니다. 

다음에 나용때 .行保障훌훌置에 대해서 相互짧훌훌하자. 이렇게 해서 그 

쪼에서 좋다 그러고 우리는 언제 內容올 내 놨느냐 하면 그다읍 바 

.務代表활홉때 이어서 바로 상세한 톰行保障훌置의 內容올 내놨던 겁니 

다 내 놓-았는데 그 내용장치 률 안가지 고 왔습니다. 우리것만가 

지 고 f힘 훌@ζ歐하다가 

그래서 .1했代表接빼때 자기 툴이 內容이 뭐냐하변 두가 

l 였습니 다. 우리는 그당시 가지였는데 자기들은 두가지였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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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가지늑 여러분들이 질 아실거고 그쪽 두가지는 올림픽위원회 保훌률 

하고 홉局者 保짧훌쩔 , 이 두가지 를 내 놓았습니 다. 

올렴픽委휩슐 保훌훌~짧란 것은 우리가 지금 올림픽委員홈 훌任올 받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必要없는 겁니다. 그리고 홉局者 保훌훌훌훌 라」 

것 은 우리도 내놓았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두가지 사항중에 하나에 속 

합니다. 이래서 지 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뭐냐하면 네가지가 남아 있 

겁 니다. 

그러 변 톰行保障製ftt 內容올 저 사랍들하고 우리 하고 어 떤 차이 , 內容

에 대한 짧藏훌異가 뭐냐하면 우리는 톰行앓障裝置라고 할 때 그 톰行 

保障훌훌置라 하는것 윤 基本的 合意웰，~훌올 移行하는데 했훌的으로 하기 위 한 

훌흘 frt와 훌훌本的 合훨‘혜I훨올 지키지 않았올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훌훌μ ， 

이 두가지 다 包含해서 톰行保障훌훌廣라고 하는 겹니다 하는건데 이사 

함들은 그런 꿇理的。 그뀐 근거없이 막연하게 .行保&훌훌훌 $홉局훌 

가 保짧하띤 끝난다 하는 것으로 계속 빌고 나오는 겁니다. 이래서 根

本的으로 다른 겁 니다. 

'"行保障훌훌置중에서 基本的 Â ‘ 口 .~‘ - F員←E I톨行의 效훌性올 톨훌保하기 위 한 

製 f뾰가 바로 엄 語備빼， 그리 고 日程훌守 이 두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다옴 

에 本的 ι5‘ 
l그 ，ι‘ F휠 I톨行하지 않올 경 우에 어떻게 하느냐 하 때

 때 
題는 우리 가 거 기 에 대 한 보장장치 로써 {뽑別 훌1m틀 사전에 우리 保障하 

「서 로 해 자 하 니다. 

{데 이 두가지가 이 루어 지지 않으면 1톰훌올 안했올 때 아마 저 

쪼에서 根 單一팅까지 가는것올 홈흉하지 않았다 하는것혹 바 

하 이 아니 가 하는것 이 저회 들이 현재 갖고 있 냉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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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 : 가정해서 께요. 즉 만약에 우리가 저 들이 提示한 70 個훨이 

合意 안된다는 것이 2 月 7 日날 밝혀진다든가 말이죠 만일 그러할 경우 

에 슐짧이 어떠한 경우에 이 르든지 홍빠되는 경우는 우리가 바로 不利

益은 한 세가지만 더 뽑으신다면 어떤것이 있습나까? 

홈짧 ( 펠I훗承 ) : 그 部分은 누구든 다 훨答할수 있겠는데 #同훌륭員홈 가서 

거기에서 지연돼서 만일 불상사가 생겼올 경우에 우리가 겪는 손실이 

뭐냐， 이것올 지금 따져서 아되지요. 

共同훌 가기전에 前에 훌出해서 問훌홈훌 解決할건 W￥iÆ한다 하는 

자세에서 봐야지 일단 共同委홉흩에 가다 그때 합훌하다가 그 間훌훌에 

봉착해서 #同쫓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問題 지금 

생각해서는 안될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훨뼈 : 首席代表님께 여쩍보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올 어느 한쪽이 .步하지 

않으면 決웰될 것 같윤데 요. 

北빼에서는 자기 들이 홉步할 것도 없고 홈步룹 하지 않겠다는 理由

어 가지고 결렬올 거의 말이죠 남쪽에서 홉步를 하지 않으면 決웰될 

것 이2.t .i!.. - 했습니다 초금전 記者會見에서요. 

그러 니 까 남쪽에서 가지고 있는 前提條件이라는게 어느정도 빼훌性이있 

지요? 

홈짧 : 저회 입장에서도 지금 양보라고 얘기하면 語흉같올지 모르겠습니다만 

l 난번 10 개사항에 있어서 저회들이 훗훌훌훌홉問題라든가 l훌훌훌훌MíJ I홉훌問 

題， 훌送手짧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양보했습니다만， 이 회담이 다 

회담 {혀 l 가 없다고는 불수는 없다고 불수 있융니다. 

왜냐하변 北얘11이 따퉁겠다 단일팀융 왜 만드느냐 l?1 

하나의 위해서 한다. 그렇다고 하여 ..1!..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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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문제라든가 이것도 이것과 관련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故톨짧問빼에서 合意훌項 다해놓고 나중에 혁명가극， r 피바다」니 「꽃 

파는 처녀 」니 하는 이러한 문제률 내가지고 결국 회담을 쨌습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10 개사항에 대해서 合意률 해 놓고 北測이 많은 양 

보에 의해서 통일사업올 주진하는 主빼가 北뻐Ij이다고하는 이러한 선전척 

인 立뿔으로 다가 南北題一팀올 괄고 나갈것이 아니겠느냐. 

상당히 지금 選手들은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것이냐 홉手훌 뼈|훌하 

고 있는 藍홉· 코치는 상당히 不安한 狀뼈에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성 

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수의 還手가 옷가게 훨수도 있는 것이고 

또 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일정문제라든가 이련것율 우리가 홈f 

.J올 잡기가 굉장히 어렵 습니다. 

그런데 北剛이 79 年廣에 평 양 卓球大슐라든가 또는 84 年慶에 프라하 

에서 11 圖화슬主훌 園흥가 훌加하는 소위 LA 보이 콧트 모임에 北빼이 

가서 LA 에 훌加 안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그 이톰날 25 B 률 

홈問店에 와서 우리보고 너회 뼈別팀으로 가지말라， 약속해라 한 사랍c 

입니다. 

이러한 過去 行훌를 볼때에 과연 이 사랍들이 단일팀올 만들려고 하 

겠느냐. 이 것은 우리의 톨뼈올 옳化시키고 우리 뼈|했에 差質올 빚도=， 

하고 그 다옴에 板問店에 나와서 이 單一팀 만드는데 대 한 자기 들이 

앞장서 훌步해서 만들어졌다. 그리고는 共同훌員슬가서는 많온 훔北뼈에 

爭이 혈 內容이 많습니 다. 

아까도 제가 8~*靈가운데 公開 톨;쏟에 대해서 벌써 

다 이겁니 다. 그꺼 뭇하는가 하면 아마 훌手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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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만 往來시킬수 있는 그러한 立뿔으로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것도 이 

사랍들이 公빼안하겠다고 했습니다. 公빼훌훨훌 반대했던 사랍들입니다. 

이제와서 뭐냐하면 우리가 單-팀올 만드는데 있어서， 뼈北間에 있어서 

힘育交뼈가 되지않는 그러한 없土 부지기 속에서 과연 南北單一팀이 만 

-어 질 수 있겠느냐 그겁니다. 

바약에 쭈훌메에서 500 -., 600 名의 選手들을 여기에 데리고 와서 서올 

이고 홉山이고 우려盧짧가운데 t화習올 우리하고 같이할 수 있는 그러한 

뿔이 되겠는가 이것도 우리가 考I훌허|야활 꽤{폈입니다 • 

• 뻐 : 말양하신 內容올 알겠는데요. 그러니깐 北剛의 훌에 대해서 댐훌훌*에 

있는 北뼈IJ 의 要求條件이라 할까 그게 우리로서 는 훌步할 수 있는 마지 

막 기회냐 이겁니까.? 

홈續(任台淳) :제가 조금 補充짧明올 드리겠습니다. 

지금 首席代表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생각은， 이 4톨훌훌에 임하는 훌훌本的 

인 立뿔올 말씀드리면 두가진데 첫째는，個別팀으로 나가느냐 單一팀으로 

나가느냐.어떤 경우에 더 전력올 톰홉할 수 있겠느냐 이런 間題률 떠 

나서 單一팀이 정말 성사만 될 수 있다면은 성사시켜 나가겠다 하는것이 

i\~째 우리의 생각이고 두번째는 그러자니까 결국은 l훌育훗流가 수반되지 

않고 이게 성사가 不可麗하다 이러한 ft빼입니다. 

그러한 立뿔에서 우리가 홈훌올 推進해왔고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아까 저쪽 끓훌·先生님도 알씀올 하셨습니다만 10 個項에 意見.一훌흙 보JL 

월&一팀 #同推進홉빠 빼成 훌톨方훌에 대해서도 저쪽에서 훌어 보지도 

제대로 안은채 同훌륨 함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흩見

훌·가 됐슐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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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제 그러 한 狀況이 이루어지던 홈짧때 우리가 合意훌폈 톨行짧 

&훌훌體 f볍顧를 合意를 봐가지 고 말하자연 이 세가지 틀이 하나의 合意

의 골격올 이 롤것이다. 

그러 면 合意훌項 톰行保홈裝置問훌훌에 훌‘見-致를 봐가지고 이 세 덩어 

리 릅 가지 고 문안정리률 해서 그것올 토대 로해서 共同委봅훌률 훌훌足시키 

자 하는것이 우리의 立없입니다. 

그러 데 지 금 合意훌훨 I톨行~훌훌훌훌1I펌흩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훌훌性 

있느냐 이런 質問이신데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훌훌훌交훌훌훌技f법훌홈 0 0" 

..2- 提不했다가 北없'J 이 가장 크게 반발올 보였던 홉E分에 대해서 비록 

우리가 그것 이 必要하다고는 생각했지만 그것올 털어 냈습니다. 

그리 고 이제 지 금 우리가 北삐l에다가 얘기를하고 있는 內容은 이 톨 

行保障이라고 하는 ~ .g. .際 行ltJ이 뒤따를 수 있다고 서 로가 믿도「 

하는 것이 훌훌要하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附則이라는 形顧를 우리가 족 하자고 하는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文훌훌理를 하면서 公開훌쨌훌이란 것은 이러한 것올 意味하」 

것 이다. 서 로 말하자연， 서 로의 뭇올 R훌짧할 수 있도록 그것올 우리 로서 

어떤 方法으로든지 M 文化하는 그것 올 풋훌훌뽑훌 , 速記훌올 훗훌하c 

어떤 方法으로든지 서로 뜻이 分M히 公빼훌tt훌올 정 말로 .b훌하겠노 

라 하는것올 S흩짧하자 이러한 얘겁니다. 

지 금 用語聊.問顧가 共同훌홉홈에서 훨훌될 問훌가 아니냐 하는 것옳 

~t椰은 얘기 률 합니다만 저회들로서는 ， 물론 細홈B的인 用홉홈I￥.이 #同훌 

훌흩훌휠수도 있습니다. 

그러 나 이 제 훌本的으로 톨方間에 意見이 대치돼있는 部分올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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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겨놓고 념긴다는 것은 會談代表로서 할일 이 아니다 하는 立뿔이기 때문 

에 어떻게 해서든 여기에 대해서 서 로의 뭇올 確짧‘하고 넘어가야 하겠 

다 하는게 우리의 立횟인 겁 니다. 

리 고 用語야障!떠題는 그런 정도까 우리의 rr뿔인 거고 다음에 이제 

H 程훌守!핍題입니다만 日程훌守 f체題는 아까 朴代表가 會談셜3에서 I뿔明도 

했습니다만 딸際 날짜들이 大쐐分 合意웹에 I~.上 合意‘되어 있 는 部分

입 니다. 

게니까 말하자떤 共同쫓良험룹 언제 開{뿔 한다든가 또 合同없"緣용 어 

또 「 엔트리 」 마감일까지 이제 얼은 맞춰야 되겠다. 願-탑과 

맞춰야 되 겠 다는가 그런데 중간에 選手避tt戰올 合同법11鷹 마 

지막 段階에서 한다 그러면 合同웰11훌만 하고 있다가 選手選tt 톨훌이 연제 

까지 뒤 로 미 부어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러 니 까 中聞날짜불 대개 어다에다 정해 좋지 않겠느냐， 

그폐서 우리 5 次홈짧때 도 그 일 정 에 대해서 흙本的으로 北f則에 다가 

얘기 활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日程問題에 대해서도 꼭 그날짜가 아니면 아되겠 q.Jl 

하는 rr없은 아니다 하고 를했接홉에서 도 이미 얘기 를 해놓았습니다. 

이 날짜에 대해서도 우리는 顧通性올 가지고 相互 協훌훌해서 ìR:5Ë올 하 

9 이다. 그러나 날짜를 미리 정해 놀 必、要는 있겠다. 

이 절 #同훌tl會에다가 념겨 놓고 언제 合同횡11훌훌段階에서 언제 훌手훌 

tt해도 좋다고 마냥 미 루어 둘수만 없는 것 이 우리의 立뿔입 니다. 그래 

서 날짜롭 미려 정해 놓고서 #同훌휩숭로 념어가자 하는 立빼업니다. 

。l 체 北京아시아 廣홉大톰에 편지륜 보내는 問題라든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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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分에 대 해 서 北{}lIJ 은 펀지 ---- 여 , 짧一탑으로 훌加할것이며 {뽑別.-

~I 대 參 D/I 하지 않윤 갓 이다. 오히려 이 렇게하는것 이 좋으변 15" 

았-^ J ，왜 f뼈딩IJ 팀 으도 參1Jn할수도 있기 로 合행‘했느냐 한다J.!. 

I[! -^ J 찰 보내겠다 -나 하느냐 하는 北뼈IJ 의 경홈理-的으로 봐서는 여E 서 。 오 E 보이 

니다마는 저 회 들 立앓에서 는 그러한 內

이 지l 숲신 必‘맺가 없다고 

멜一탑 올 우펴사 빼J1X: 히려 Jl 따 :홉의 햇力-와 다하되 어 쩔 수 없는 경。 

。려가 /。‘LX。l J ilL 히| 야펠수 밖에 어\:V、 ‘ - 것 이 지 급 우리가 北韓쓸 상대 "\.:-

’ 해가지 고 하는 )r밟이라는 것올 nF흔 L & cJ,: j 도a츠- 안드떨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띠 ‘- 누히 ‘J l- 스쓰 -Q. 
t:~ t:l I흙代表께서 하셨드시 過흙의 짧톨훌이 

。 t / 1 때 눈에 北얘IJ .!ë. 웰一 하겠 

생 !이 J!l 1:!J 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래서 적 어 도 감정Al項 行保--- 方法의 하나로서 이 것 서도 

짚고 념어가는게 줍게다고 하는것 이 現在까지 우리의 rr짧입니 다. 

.間 : 띨-쏟하신 가운데 {뽑영IJ 흉 1m保障풍 ， 그러 니 까 지금 ~t測에서 나머지 가 

用홈홈解홉이나 日程훌守보다는 오히려 {댐5)IJ 훌 

加 條項의，개볍로 나가겠다는 것이 들어 가 있어 ~t빼。l 아마 제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저 는 보는데 그렇다연 이 런 훌홈理도 나 

마약에 지금 우리 훌훌國의 園力이라든가 이·시 아지역 의 

봐가지 고 개별참가조항올 거기다 명시 룹 하지 않뎌라 

깨 질거연 우리 는 개별로 나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이 

페
 
” 요. 그러데 윷이 그 갖다가 합의서에다가 내용요 

써 어떠 에 어떠 ~..2.. 제공해 T x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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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넨 생 시 노 c;J 습니 ι ， . 

7:.: ~: F 台 (''í ) . ， l니 빡 光 I/:. 낚 , 이 수 ~l 싱 확 힌 1:J 깐인 데 그까1 -2 
ζ그 

íë ~! 니 _1 ~ ι11 서 우- 피 11. 뼈 ~JIJ 덤 o" .~ 나 시..J~ 규정 언했 다 고 히| 서 가l i 

싸니 ILI', -tr싱 상 디 _1 ~ 우- 버 1I 놔니 11 늠 

’Jl 견: J : 댄 l ζ '/ t ?J rj: 니 q -. 

_L t!1I서 ?lf낙븐 ~t떼의 던 t앙;갚 {，F*lδl 갚아강자 

{，F저l 갑 싱 시 이 0 , ,'/ 니 얀 서I~강외 시 갚~II ;,:, 이 

25 일띤 하뎌야노 이눈 쳐l 살 ’ l 죄-외 식 -꾀-지~ ，~-

,l LFA’l 시l 이l 서 ~ 1시 JH 빙' 01 디 . 부슨 자유워- 례 

시으 
/、 ‘ 이니라피 

υl 의 미 입 

/ -

이용 -3- 9:! 습니 -' 

하는 운제 

우리 r，- 이 시남 Jι간 디l 회갚 안하..J.~ 회피 

시 ':uL ~t (J{IJ 이 민합성 I상좌 빌 31 611 서 거 가디i 

건 \ J 멍 6J 

이삿팔 이 

싱싱에 지난-

l 켜 

。

} 표가 거 

지 γ 1.담관 했는데 시실 이 렇게 하빈시 디{화갚 하자」L 그러는데 대해서 

‘ - 。 ~l 사 그삿윤 1 00 0/ù 믿 j 있볼 수가 없‘ λl 않느냐 작년 4 월 2 

Ql L ! 노 
CO ‘ - ~t (J{IJ 01 그러한 聯 f} 聲§꺼 을 빌 jf 한 후 에 체육회 담 옴 3 개 

연기하썼다 。 1"싶거l 1감iE관 했습니 

그러 J~ 외서 이제 7 개월능얀 회담이 안 열 렸 는데 이번에 

j 전- 나1: 1 냈 ) 1 간요 . 그러한 상황이 오!이 
‘- 우리는 二l 意뼈가 무잇 이 겠는가 

~l l，서 인십 01 ~+ 앙!는 깨 우리의 li없이라 하;二컴 u l- ’ ‘ -r ;J 

問: 그리빈 L I .!t'. 앞서 7~는 애기인섯 같습니다u~늠 ;.q 극 해총~~꿇뼈짙훌 ç 보1 

‘ - 지난 6 까:혐짧이 끝단뒤에 심부접촉폴 하고 오뜰 휴회 담까지 오 -

<1 양l 늪 시각에서 이제 사실용 걸 혈 초얽 기 로 뜰어 갔다고 생 각되 

Ji 

_ 1 _ i ~ Jt뼈때어l 서~ 입장이 너무나 확고하다. 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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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우리 측의 입장도 거의 확고한'''''': 여기서 는 저회들말로 어 

- 한쪽이 극적 인 양보가 없는한 이 거 렬 갈텐데 그런데 대한 

對策 같은게 있는지요? 

홈辯 ( ff台淳 ) :저회 들로서 햄談이 야발호 위태 로운 국변에 까지 와있 

다고 솔직 하게 생 각하고 있습니 다. 

e톨先 시기 적으놀 꼽척에 2 훨 15 가 하자Jl 

하는 정이 있기 때 문에 그 부괜이 너무 날짜가 있지 않느 

냐. 그점 이 생각이 되 고 또 한가지 北뻐이 빼行保障|해題에 대해서 정 

딘f 성의가 없어 보인다 이러 한 생 작입니다. 

저회들이 웬·降훌훌置에 대해서 명 올 드리게 되겠습니다만 그 內容요 

고 보띤 北빼이 Q행 하고싶은 생작이 정 딸 있다 할 것 

김-으면 우리들보서 처어도 서 울 · 평양예 상주인원이 20 명씩 꿇遺이되 

nι하자면 南北間에 륜 훌훌이 일이날 수 있는 이러첸 狀況인데 우 

리가 그것올 정말 실천에 옳길려고 할 것 같으면 北빼이 共閒훌 

할 생각올 정 말 가지고 있올 것인가 하는것올 확인하는데 최소 한도의 

피 요한 借置라고 얘기 를 하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한걸옴도 더 

러셜 자리가 없다 이 렇게 이제 홉席代表가 공공연하게 얘기 룹 하고 있 

어요 . 

그퍼면 이제 대적으로 우리는 더 물러 나지 않겠다. 이런 立뿔을 얘 

기 더l 제가 에 는 적어도 이 共同훌월會에 넘기고 싶은 생각 

이 정 n 있다J.!. 으면 적어도 한걸읍이라도 물러나서 융~tß하 

겠 여야 하지 않겠느냐. 적어도 우리는 방법론상에 여러가 

융룡성 。 입장A 거기에 대해서 북측이 한결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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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눌러 설깃이 t. 이 렇게 돼 가지 고서 는 협 상이 아뚱l 냉강요 

합니 

따파서 

‘ l 따 7 입 

!..L . Å... 0 1 
I -.. " 어 7 일 우리가 앞당겨서 

911 우리가 저l 의 했나 하번 7 

- ι 개.Jl -^I 납 제 안올· 히l 놓.Jl 있 습·니 다 

지 남 보장각서 속에 는 그러 한 내용까시 둡어 가 있 

짜 

어 

동위 15 사전봉보늪 cSH 야 되지 않 

냐 그바l 서 」띤것까지 블어 가 있는데 .:.< 1 남 몽땅 짚회하다J.!. 

거 에요. 

니 

그러한 입장f 7 일날도 어렵겠시 마 1 나 이제 

보겠다 하는 의지가 파연 있다고 할 것 

타협적인 자세 도 보여주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 흘 아직도 

q리 가 니다 . 

• 間 : 일부의 얘기지만 회담이 이 렇게 공전에 공천올 거듭하고 있다면 지 

자리가 뻔하고 서로 안 것 입니다. 

에서 는 「엔 트리」마감 하루전 }지도 회담하자고 나 

가띤서 우리 측올 끝까지 괴롭힐 수 있거 든요. 차라리 그렇게 끌려고 그 

정발 명예로운 종결올 선언 하는 것 이 더 낫지 않느 냐 하」 

있어서 질문올 드려 봅니다. 

홈뺑 ( 任台淳) : 우리가 단일팀으로 나가는 문제에서 협의하는 것 가지고서 

。리가 무슨 북측이 끌고간다고 해서 끌혀갈 입장도 아닌거 고 우리 자 

이여하다고 말쏟드린바 있습니다. 

의연한 입장이기 때문에 안될 경우에는 개별팀으로 나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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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l 부단스럽지 않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 

• 間 : 그 뜻은 잘해 보자는 것으로 아는데 그 뜻 모 사람은 그렇지 

않다. 지급 南北韓體育會談에서 형식은 약까 있다고 생 각하게 되며 

구성 후交流이 J!. , 선교류후 단일팀 구성 그러 

태 노인 데 그러 여 러가지 이 야기 가 많이 나왔었지 않았습니까 ? 

ë.-l 띤 代핑께서 - 성 이 되 는게 좋지마 되었요 

。 우 |휘北韓|십!에 실 ;‘- 과연 이 루어 ÃI ? 이 점 에 대해 

! 9-씀해 주십시요. 

홈짧 : 저회 입장에서 F행 하JI1 노 단일 템 이 구성 안펀 디·고 하더 라도 빼-“ 

쪼流룹 하도꽉 해야되 않겠나 C 。 北 OOJ 의 태 도에 달려 

있다Jl 생각하고 있습니다. 

τ1 회기 능개선빌전。，11 대 힌 鷹 ;강:도 철국은 넘-북산 體합交流활 할 수 있 

r’1 한 줬團 j: 조성 올 하는데 의의 가 있다고 생각해서 공개선 발전에 

l 한 문제 도 우리가 제안올 했딘 것입니다. 

이- 。 로 9 개 월 이 라고 하는 앞으로의 얼정 이 정해져 있슐니다만 ， 그안에 

했더 라도 남북간에 g률휩·交 ft 우리가 하는데 노력 해 봐 

야 하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il 니다. 깎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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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灣?뤘 .. .. t윗i훨I~를 .... 1활캘홉;깨t!;豪;;i; :꽉섣갚센쉰 

* 日 時 1990 .1 .29 ( 月 ) 12:20 --1 2:38 

* 밟所 : 빼門店 Jt tJtU 地城 「 統一뼈 」 앞 階投

* 發헐 및 答醫 : 김형진 임g長 

1 . 記훌*見文 

l상남 처1 8 차 팍남체육회 담이 났숨니다. 

오늘 회담에서 는 이미 7 차회담때 기자선 생님 룹 하고 약속한 바와 같이 

우리 측은 이며 쌍방이 합의힌- λ}항대 로 첫 째 ， 유일팀 구성 · 참가 방안 합 

의서의 문인-정 리 활 할것파 두번째 ， 유일팀 공동위 훤 회 구성 및 운영에 판 

힌- 방안 합의서 푼안쩡 리 흘 하고 서명할것올 기 대하고 나왔습니다. 

또 세번째 .핀는 유일 l쉽 구성 이행보장장치에 관한 문제 를 이미 쌍방이 

합의한 그대 로 정 부당국의 보장각서와 쌍방 쏠림픽 위 우j 회의 보장올 서 로가 

~H 택 할 것 으로 회 망하고 나왔습니 다. 

이 보시 바와같이 오늘 회담에서 역시 7 차회 담때 

와 갇이 성 최 종단계 에 와서 난관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사 。

ìT a 올 세 상에 왼것은 제 6 차회 담때 7 차회 담 

에 나와서 쌍방수석 대 표들이 서 명 하 종
 

이 미 약속했 

1111 따 아니 

네나 l 주일 선인 l 훨 10 일에 부당한 37 개 항의 부 

-i -‘,2 써 에서 { 세되 었 ￥Fql 아니라 역시 오 8 차 

l 검-에서 있게꽁 되지 못하고 결혈됐 슐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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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회담에서 부칙이란 말은 쓰지 않아도 용어해석파 또 보장 

상치의 이여의 눈제 합의해야 문안정리 하겠다고 주장 했습니다. 

l으 61 풍에서 대표적으 10 개 항 기본합의서의 용어해 석에 관 

1 후}의서 활 l 월 10 일 T대표 접촉에서 제기 했었는데 오늘은 이 부속합 

의서 털 친회 하고 취지와 뜻올 푼안정 리할때 합의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 깃은 사설상 무칙이란 의피 활 없애 버 새 좁게 취지와 합의하 

띤 뭔 다 f주;감시 컴 으로써 사실상 본질적 나|용에서 아무런 변화 

가 없슐니다. 

우리 남측이 }다면 10 개 용어 합의서 선번 회담에서 부속합 

이서 ~"택 하자 하던것을 이번에 와서 1 !... 안정리할때 취지와 뜻올 합 

의하면 된다고 하는것과 우A j.l-이가 있는가촬 불어 보았슐니다. 

우리 τ안정리 활때 뜻올 합치지 못하면 문안정리 촬 못하고 합 

의서활 채택할 수 없는가 하고 따져 었습니다. 

대해서 못하면 10 개항올 합의할 수 

UA 다고 했습니 다. 

혀l 하면 유일 구성방안 제 4 항 나항에는 『공동훈련 마지악 단계에 가 

• 선딸전올 공개 치행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다퓨이 에서 다시말하 용어해석에서 참관단， 기자단， 지원인씬 

의 규모 ， 또 선수단의 규모 또 보도의 방법 이 펀 문제들을 허다히 지적 

니다. 

다면 이 사항들은 공동위원에 가서 의하기로 되어있는 명백한 사 

앙듭입니다. 

마약에 이 러한 용어해석 문제에서 , 공재검 。 한다는 문제에서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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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 되지 않으연 합의를 이룩할 수 없는가 반문했올때 남측은 역시 합의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연 이 깃은 부잇 올 말해 좁니까? 이 것은 다시 원정으로 돌아가서 

유일팀구성 방안에 판한 I 항부터 10 항까지 용어해 석 이랴는 외피 속에서 토 

L해야 펀다는 것파 아무펀 차이가 없습니다. 

-션다띤 9 개월 여에 걸쳐 애써 합의한 10 개항올- 뒤집어 엎 고 다시 용 

어해 석이란 외펴 륜 써서 l 항부터 10 항까지 토흔한다떤 생각해 보십시요， 

기자선생님 들 . 이 10 개항이 9 개 월여에 걸쳐 합의됐 는데 그러연 다시 또 

이제부터 그 용어해 석이라 절 놓고 기본합의서는 무시하고 9 개월 여에 

-.’쳐서 합의 한다면 11 차 아세아경기대회 개막날까지 토론해야 될 것입 

니다. 

이 것은 천만부당한 처l 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출은 귀 측이 부칙 , 다시 말 

하면 용어해석과 같은 이 런 엉 뚱한 제의를 철휘 하고 운안정리 휠 할 것올 

구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남측은 유일팀구성올 진정으로 바라는 입 장에서가 아니 

라 제 11 차 아세아경 기대 회 조직위원회 와 아세아옳립팩 명의회에 유일팀구 

J 이 안펠 정 우 별개의 팀으로 창가한다는 서한올 보낼데 대환 문제 

잉 작해 보십시요 . 곽파납이 

회단에서 유 

할 하 

이 

하 이어이 없 

40 여년간 분단 역사이래 유일팀올 구성하자 

이 깨질것올 전제로 하는，유일팀이 성사되지 

입니다. 

제기구에 북파냥이 짱방 회담에서 

~;j.l 일뿔만 아니 라 휴일팀구성 본연의 

-103-



이외에도 난츄-판 부칙 에서 공동위원회에서 보의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 

-깐 파|단 막 u~시 초l 송 와서 토의 하고야 합의서 문안정 리 를 하겠다...l.!. 

거 둡 수장했습니다. 

:Lè~ 므호 우리 는 오늘 회담 마지 막에 납측이 제기한 부칙은 명맥히 합 

의 서 이 챙 ~rl_상징 치 아니 파 유 구성 앞에 쌓아놓은 장벽일 뿐만 아니라 

-, r인팀 구성 이 하+ 빨리 싱사휠 수 없게 한 제동장치라 

선언올 했습니다. 

커 
< 명빽히 

한 우리 유 성사룹 위해서 남측이 회담떼 ~OI 제 71 

한 부칙 올· 싼진히 철회 하고 온 띤족이 그보흑 7 1 대 하 유일 성에 

성심성의껏 참가할 컷 플，- 했 습니다. 

이 상 오늪 호l ‘갑→- -.1 보면 여 끈-1 기 명백 δl 확숭하신 바 

와같이 과띤 유 성에 누가 관심 이 있 T가 유일팀 구성 

가 하 」파정 은 명백히 하였다 nι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납측이 오 치담에서 천만부당한 부칙과 

않은으로써 회단전망음 흐리게 뿌마 아니라- 유일댐 오 

있 이 런 막다 에까지 이 끌어 가ι 

다음 9 차회담은 2 월 7 일 꺼오- 했습니 다. 

이 상입니다. 

2. 훌훌훌 • 應홈 

바라 

철회하 

시 /‘ T 

.빼 ; 일본 아사히 }입니 양보 하지 않겠다.J.L 

g A 이지 않습니까? 

훌짧: 명빽히 하 양보폼 , 이쳐1 71 1 로가 양보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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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벼 ;J I 되지 않는가 . 디 - 4상망 회담인 거 n 
D 맞습니다. 

우리는 회단에서 남측의 입장을 명 백히 했습니다. 

유일팀 -남싱2i}소- 문제 와 관련한 원 칙적이고도 제반문제 들이 포합돼 있 

함의서와 공풍위원회의 구성파 운영에 관한 합의서 

에 ζ- ‘햄씹올터I rJ 이 유 -"1 
。 -f 있 ι 제 들이 명백 히 밝 

혀사 

- . 낙 기 때 눈에 또 이 합의 서 가 채 택 되 기 까지 에 사실상 제 안 

펀이 우리。 l 멤 한 양~~에 의해서 A 입니 

띠l 삭에 유인 I힘 -달 성 하 t:1} ^ 1 에 와서 이 우리 에게 양보하려 . ...L!-

내l 시활 눈세쏘차 세기할 것 이 없습니 다 이 체 • 

.:l 명백히 하건데 양티 냐도 없습니 다. 

이 앙임나다 . 

• 問 ; l 자입니 ct . 二 .Ã-i 。 하나 이해가 안되 것 이 있 어 서 

2 월 l ql 날 } 발효되 기 L 데요 . 만약에 2 월 7 일 합의 

} 페 r다 찬 _-1 어떠 되 니까 ? 

答짧 ; 2 월 l 일 이 효 바생 얼호 되어 그저 쌍방 

。l 제안입니 디 

딩1창l 나까 남측이 우리 측이 제 기 한 

업 닝 •. 하 해서 합의되 면 그때 발효시일 해서 , 합의된 날로해 

L자리에 마주앉아서 A상망이 합의하 휩 니 

.i ? 

홈빼 : 그거 。 l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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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間 : 눈화방송 ?1 데요. 지금까지 회담에서 회담날짜률 잡는 파정에서 북「 

으 항상 회담날짜를 좀더 서 둘러 빨리 잡자는 것을 고수해 왔는데，오 

。 종전파는 딸리 너무 회담날짜가 좀 빠른거 아니냐 하는 다른 태 

도될 보였는데 특별한 의미 부여가 되겠습니까? 

홈짧 : 그건 기자선생념 이 잘못 생각하신 것 같은데 옳게 보셨습니다. 

지난 시기에 는 우리가 날짜촬 계속 앞당기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띤 우리 지난 시기 모든 회담뜰에서 사실상 남측이 제 기 한 

제안들이 부족점 이 있고 이 렇지 만 우리 는 회담올- 빨려 성 A~시켜서 휴일 

팀올- 구성할 이 런 입장에서 제안울 대폭 양보 했습니다. 

객데 남측이 최 근 6 차회담이 후 실무대 표접촉파 7 차 오늘 회담 천 

파정 올 보띤 과연 유일 팀올 진실로 구성하자는 입장인가 하는 이 저의 

이해하기가 아주 힘들제 되어 있습니다. 

러기 때문에 오늘 회담날짜틀 2 월 7 일 로 정한것이 이 르지 않는가 

하는것은 무슨 뜻인가 . 2 월 l 일 도 좋고 2 일 도 좋다，우리 는 앞당길수 

다. 냥측이 문안정리에 나서자. 그 의 도률 가지연 내일도 좋고 모레도 

렇기 때 문에 오늘 명책 히 한것은 7 일 날짜릅 앞당기 는데 서두르지 

따 "71 우리의 정당한 주장에 용하도록 하고 회담올 하자 이 돗업니다. 

훨뼈 : 한겨레신 문 입니 다. 앞으로 시 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북한쪽에서 

최소한 회당이 언제까지 성사 내지 는 철과가 나와야 된 다고 생각하 

l 십니까 ? 

홈빼 : 회답이 

아시다시 

타쩔돼야 유일팀이 되 는가 이 뜻이 겠지요? 

성방안 함의서 서명하기 위한 채택단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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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와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선수들의 훈련에도 좋고 유일팀 준비에도 좋고 모든것이 족한 것입니 

다. 

이자리에서 어느때에 가서 안되면 유일팀 구성할 수 없다. 이거 는 단 

언하기 힘 들지만 어쨌든 우리는 명백히 유일팀올 구성하자는 입장입니다. 

명백합니다. 

냥측이 우리의 명백한 입장올 옳게 받아 들여서 빨리 촉구해 나오면 

만큼 앞당겨 집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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